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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자원식물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2026년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품고 있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강신구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자원식물은 단순한 생물자원을 넘어 

생태계 회복, 생물다양성 보전, 그리고 인간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공간에서의 자원식물 활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학문적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심상택 원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지식과 통찰을 나누어 주실 초청 강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임효인 박사님, 국립수목원의 이경미 박사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허태임 박사님,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의 남재익 박사님과 변성엽 박사님, 동국대학교의 

오충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회부터는 금요일 발표를 신진과학자와 대학원생 세션으로 구분하여 동시 운영

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문적 교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자원식물 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현장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방향과 실천적 해법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사)한국자원식물학회 회장 박 선 주



환 영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심상택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자원식물학회의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박선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세션과 강연 및 토론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야의 소중한 식물자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그 가치를 도심 속으로 확산하는 노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적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자원식물학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학술대회와 더불어 한국자원식물학회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관은 산림청으로부터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한국자원식물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자생식물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3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심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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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목)

일시 발표 및 내용

11:00~12:00 이사회 회의 (국립세종수목원 2층 소회의실)

12:00~13:30 오찬 (구내식당)

개회식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1층 대강당)

- 사회: 진종식 총무이사(전북대학교)

13:30~14:00

- MoU (양해각서) 체결

- 개회사 : 박선주(한국자원식물학회장)

- 환영사 : 심상택(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 단체 사진 촬영

(14:00~15:30) 
세션 1.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 가치 제고와 대응 전략

– 좌장: 배창휴(국립순천대학교)

14:00~14:30
초청강연 1 :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미래와 생물다양성 보전

초청강연자 : 임효인(국립산림과학원)

14:30~15:00

초청강연 2 :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의 국립수목원 자생식물 가치 확장: 

민속식물에서 차세대 식물자원까지

초청강연자 : 이경미(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15:00~15:30
초청강연 3 : 국제 생태복원 표준에 따른 산림복원에서 자생식물의 역할

초청강연자 : 허태임(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태복원실)

15:30~15:50 커피 브레이크

(15:50~17:20) 
세션 2. 도심 속 자원식물의 발굴과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

– 좌장: 최경민(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5:50~16:20
초청강연 1 : 도시 녹지를 위한 자생식물 소재 개발 및 산업화 방안

초청강연자 : 남재익(국립세종수목원 식물소재사업실)

16:20~16:50
초청강연 2 : 한국의 도시화와 자원식물의 역할

초청강연자 : 오충현(동국대학교 융합환경과학과)

16:50~17:20
초청강연 3 : 도시숲 건강성 증진을 위한 식재모델 개발 및 확산

초청강연자 : 변성엽(국립세종수목원 도시생물보전실)

17:20~17:40 연구윤리교육: 유영법 윤리위원장(남부대학교)

17:40~18:00
임시총회

- 진행: 진종식 총무이사(전북대학교) 

18:20~ 리셉션
장소 : 밥상차려주는집 

(가름로232 세종비지니스빌딩 a동 215호)



❚4월 24일(금)

일시 발표 및 내용

09:00~11:00 Poster Session

신진과학자 구두 발표(20분) : (연구동 1층 대강당)

- 좌장: 유영법(남부대학교)

대학원생 구두 발표(15분) : (연구동 1층교육실)

- 좌장: 장보국 (국립순천대학교)

09:00~10:40

구 두 1 : Anti-Obesity Effects of Sparassis 

latifolia 30% Ethanol Extract and 

Sparalide B through β-Catenin- 

Dependent Inhibition of Adipogenesis 

and Regulation of Energy Metabolism

발 표 자 : 최정원(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

구 두 1 : Anti-obesity Effects of Sambucus racemosa 

subsp. pendula Fruit Extract via Suppression 

of Adipogenesis through β-Catenin/PPARγ/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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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1*, 변시연2, 서한나3, 박재현3

1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업연구관, 2임업연구사, 3연구원

Future of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Hyo-In Lim1*, Siyeon Byeon2, Han-Na Seo3, and Jae-Hyun Park3

1Senior Research Official, 2Research Scientist, 3Researcher, Forest Bioinforma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uwon 16631, Korea

기후위기는 산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자원식물과 자생식물이 급격한 쇠퇴 위기에 놓

여 있다. 특히 구상나무와 같은 아고산 침엽수종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와 서식지 감소로 자생

지 내 성목의 절반 가까이가 쇠퇴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종 감소는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며 전반적인 산림 건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생물다양성은 단순한 자연자원의 집합이 아

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자원식물은 식량, 의약, 산업 소재 등으로 직

결되어 인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

인 유용 자원식물의 쇠퇴는 곧 인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

전과 생명자원의 유전다양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인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표

적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의 유전다양성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 복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조성된 금원산 구상나무 복원시험지에서는 DNA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조성으로 3년차에 생존율 

92.7%로 초기 활착에 성공하였다. 또한 광환경 개선을 통한 초기 생장 증진으로 2025년에는 복원시험지

에서 구상나무 생장량이 대조구 대비 4.6배 증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인 

과학적 보전 노력이 기후위기 시대 산림생명자원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복원 노력이 확대되어 건강한 산림과 유용 자원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유전다양성 복원 기술 개발’ 과제

(FG0802-2023-01-2026)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iistorm@korea.kr, Tel: +82-31-29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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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조승주, 조호준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Expanding the Value of Native Plants at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in an Era of Biodiversity Crisis: From Traditional Plants to 

Next-Generation Plant Resources

Kyung Mee Lee*, Seungju Jo, and Ho Jun Joh

DMZ Forest Biologic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gu 24564, Korea

한반도 자생식물은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식생 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자생식물을 단순한 보존 대상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원으로 재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본 발표는 자생식물의 가치 발굴 및 

제고를 목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소개하고, 미래 활용을 위한 통합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수목원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45개 시·군 1,281개소에서 3,040명을 대상으로 

민속식물에 대한 설문 및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총 1,095분류군의 이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민

속 식물은 식용(67.3%)과 약용(17.8%)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 지식이 실증적으

로 검증된 생활 기반 식물자원임을 보여주며, 나아가 현대적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며 자생식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도심 내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된 

‘정원백과’ 플랫폼을 소개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보 공유가 자생식물의 대중적 인지도 확산과 정원 문화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쨰, 기후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식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관점으

로 극한 환경 적응이 가능한 자생식물을 평가하였다. 형태‧생리 지표 분석을 통해 내침수성 127종, 내건성 

147종, 내한성 173종, 내서성 23종을 선별하였으며, 기후 적응형 정원식물 후보 19종을 대상으로 종분포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극한 환경 적응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쑥부쟁이속과 원추속을 대상으로 내건·내침

수 및 내서·내한 스트레스 적응 반응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국립수목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폐쇄

생태계 내 식물 재배 가능성 탐색을 포함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생식물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

류의 필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어: 자생식물, 민속식물, 정원백과, 기후위기, 차세대 전략 식물자원, 회복탄력성

[본 연구는 KNA1-5-3-24-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kml82@korea.kr, Tel: +82-033-48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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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임*, 송세규, 이민우, 김영수, 한규일, 박정석, 양강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태복원실 복원지원팀

The Role of Native Plants in Forest Restoration Following International 

Ecological Restoration Standards

Tae-im Heo*, Se-kyu Song, Min-woo Lee, Young-soo Kim, Gyu-il Han, 

Jeong-seok Park, and Gang-san Yang

Ecological Forest Restoration Division, Baekdudaegan National Arboretum

최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이중의 과제 속에서 산림생태복원은 전 지구적 핵심 의제로 부상

하고 있다. UNEP의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과 SER(Society 

for Ecological Restoration)의 ‘복원 국제 표준 『생태복원 실천을 위한 국제 원칙 및 표준(International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the Practice of Ecological Restoration)』’은 복원의 성공을 단순한 피도 증가

가 아닌, 지역 고유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기능 회복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SER은 세계 최대 식물 보

전 네트워크인 BGCI(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IUCN 등과 협력하여 그러한 복원 원

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국제적 인증·실행 체계인 ‘TGBS(The Global Biodiversity Standard)’를 

개발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자생식물이 있다. 복원 재료로서 자생식물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

를 강조하며, 재배종이나 수입종의 무분별한 사용이 지역 생태계의 유전적 오염과 회복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국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는 생태적인 복원에 있어 ‘지형·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 사용 원칙’

을 의무화한다. 그간 국내 복원 현장에서는 종자 수급의 한계로 수입종이나 개량된 재배종이 혼용되어 왔

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산림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강연에서는 산림생태복원에서 자

생식물의 역할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과제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heoming@koagi.or.kr, Tel: +82-54-679-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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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현*

동국대학교 융합환경과학과 교수

Urbanization and the Role of Resource Plants in Korea

Choong Hyeon Oh*

Professor, Dongguk Univ. Dept. of Convegent Environmental Science, Goyang 10326, Korea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었다. 1960년대 전체인구의 70%가 농촌에서 거주하던 

상황에서 산업진행에 따라 1980년대에는 70%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90% 

이상의 인구가 도시인구로 변화하였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로서 생활인구는 실제 95%를 상회하고 있

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시화가 심각하다. 이와 더불

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해서 1990년대에는 전체 국민의 42.8%가 수도권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

나, 2019년 50%의 인구가 수도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생활인

구를 기준으로는 약 60% 인구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시화와 별개로 인구

의 고령화와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로 집중된 인구는 주택, 직장,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사회·환경문제의 원인

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율이 가장 높은 국

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고립감 등을 감소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이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연기반해법(NbS)

이 부각되고 있다. 자연기반 해법은 자연을 기반으로 사회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도시열섬, 수질오염, 토양유실 등과 같은 환경문제와 소외, 외로움, 여가 등 사회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도시지역에서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식용이나 약용과 같은 자원식물의 활용을 넘어, 환경오염 조절, 자

연환경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여가와 휴양, 치유와 돌봄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식물도 도시화시대에 맞추어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Corresponding author) ecology@dongguk.edu, Tel: +82-31-96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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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엽*, 진동필, 박다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생물보전실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lanting Models for the Health 

Promotion of Urban Forest

Seong-Yeob Byeon*, Dong-Pil Jin, and Da-Eun Park

Urban Biodiversity Division, Sejong National Arboretum, Sejong 30106, Korea

현대사회의 기후변화 및 산업화 등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오염 등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국제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등을 

통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도시생태계는 철저히 인간의 삶과 직결된 공간으로 인정되어 이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기반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생태적 기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는 국민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와 같은 생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탄소흡수 등의 기

능을 유지·증진하고자「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

시녹지 조성 연구는 특정 지역 자연림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 식재 정보를 제시하는 데 그쳐, 다양한 기후

대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녹지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은 참조생태계의 자연환경에 기반한 생태적 식재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한반도 기후

대 및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생태적 식재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해당 모델은 조성시 도

시생태계 생물다양성 증진 및 환경 개선 효과뿐 아니라, 훼손된 숲의 복원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시 생활공간에서 자연에 대한 간접적 체험공간으로 활용해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생태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국립세종수목원은 해당 모델을 토대로 지자체별 자생식물을 활

용해 지역별 기후특성에 맞는 모델을 보급 및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orresponding author) bsy4501@koagi.or.kr, Tel: +82-44-25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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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besity Effects of Sparassis latifolia 30% Ethanol Extract and 

Sparalide B through β-Catenin-Dependent Inhibition of Adipogenesis and 

Regulation of Energy Metabolism

Jeong Won Choi1 and Jin Boo Jeong2*

1Post-doc and 2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Obesity is a chronic, relapsing disease driven in part by dysregulated adipocyte differentiation and lipid 

metabolism. Natural products that act directly on adipocytes to limit lipid storage and enhance energy 

expenditure are of growing interest as complementary anti-obesity strategies. Sparassis latifolia is an 

edible mushroom containing both polysaccharides and phthalide-class metabolites with reported 

metabolic benefits in vivo, but the cellular mechanisms underlying its effects on adipocytes have not been 

fully elucidated. Here, we evaluated the impact of a 30% ethanol extract of S. latifolia (SL30E) and the 

isolated phthalide sparalide B on adipogenesis and lipid metabolism in 3T3-L1 cells. SL30E significantly 

reduced lipid droplet and triglyceride accumulation in differentiated adipocytes in a dose-dependent 

manner and was more effective than the positive control extract CQR-300, without inducing overt 

cytotoxicity. Mechanistically, SL30E suppressed early adipogenic programming by downregulating 

PPARγ and CEBPα and required the early differentiation period to exert its maximal effect. SL30E 

increased β-catenin levels, and β-catenin knockdown abolished its ability to inhibit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and lipid droplet formation, indicating a β-catenin-dependent anti-adipogenic 

mechanism. In more mature adipocytes, SL30E also regulated lipolysis, lipophagy, and 

thermogenesis-related energy metabolism. Structural analysis of an active small-molecule fraction 

identified sparalide B (4,5,7-trihydroxy-6-methoxyphthalide) as a key component. Sparalide B alone 

inhibited lipid droplet formation, suppressed PPARγ and CEBPα, reduced perilipin-1, and activated 

AMPK, UCP2, and PGC-1α, with early-stage and β-catenin dependence similar to SL30E. Overal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 latifolia and sparalide B may be useful candidates for developing anti-obesity 

strategies that act directly on adipocytes by reducing fat cell formation and promoting fat breakdown and 

energy us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8R1A6A1A03024862), the R&D 

Program for Forest Science Technology (Project No. RS-2024-00405196) provid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jjb0403@gknu.ac.kr, Tel: +82-54-82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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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Product-Based Multi-Cellular Intervention Strategy for 

PM-induced Respiratory Inflammation

Dong-Uk Shin*

Senior Researcher, Jeonju AgroBio-Materials Institute (JAMI), Jeonju 54810, Korea

Particualte matter (PM) is major environmental risk factor that exacerbates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by inducing oxidative stress, inflammation, and mucus hypersecretion. However, the underlying 

multi-cellular mechanisms and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remain uncela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ellular mechanisms of PM-indcued pulmonary inflmmation and evaluate the therapeutic 

potential of natural product-based interventions. PM exposure increased ROS production, inflammatory 

cytokines, NET formation, and mucus hypersecretion via activation of NF-κB, MAPK, and TLR/NLRP3 

inflammasome pathways. Natural extracts, including Artemisia gmelinii, Chaenomeles sinensis, and 

Euonymus altus, attenuated these responses by modulating Key signaling pathways in neutrophils, 

epithelial cells, and alveolar macrophag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M-induced pulmoanry 

inflammation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 through multi-target, cell-type-specific natural product 

interventions. 

*(Corresponding author) gwlee@jami.re.kr, Tel: +82-63-7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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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융합연구부 전임연구원

The Role of Plant Tissue Culture in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and 

Its Future Strategies

Hyeon Ji Yeo*

Associate Researcher, Honam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Mokpo-si 58762, Korea

The climate crisis, driven by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global warming, extreme weather 

events, and ecosystem degradation, is a critical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urgently. These changes 

accelerate biodiversity loss, habitat destruction, and species extinction, posing serious threats to 

ecosystem stability,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global food security. In particular, plant resources are 

highly vulnerable to rapidly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emphasizing the need for innovative and 

sustainable conservation strategies. Plant tissue culture is the in vitro cultivation of plant cells, tissues, or 

organs under sterile and controlled environmental conditions. This technique is widely used for plant 

propagation, conservation, and genetic improvement, as it allows for the rapid multiplication of plant 

materials regardless of seasonal or geographical limitations. In addition, plant tissue culture enables the 

production of disease-free plants and provides a platform for preserving valuable genetic resources under 

controlled conditions.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plant tissue culture systems offer an effective and 

reliable solution for conserving plant biodiversity and ensuring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plant 

resources. They facilitate the ex situ conservation of endangered and rare species, support germplasm 

preservation, and enable the large-scale propagation of climate-resilient plant varieties. Furthermore, 

advances in tissue culture techniqu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lants with enhanced tolerance to 

abiotic stresses such as drought, salinity, and temperature extremes. Therefore, plant tissue culture plays a 

crucial role in reducing the impacts of the climate crisis and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plant-based 

ecosystems. Future strategies should focus on integrating tissue culture with advanced biotechnological 

approaches, such as genetic engineering, smart agriculture systems, and metabolic engineering, to further 

enhance its applicability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Honam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HNIBR), funded by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MCEE) of the Republic of 

Korea(HNIBR2026-B-1-21).]

*(Corresponding author) hjyeo@hnibr.re.kr, Tel: +82-61-288-8954



18
2026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

���	
-4

An Integrative Assessment of the Korean Hymenophyllaceae and 

Aspleniaceae Including their Cryptic Species

Sang Hee Park1, Hyoung Tae Kim2*, and Jung Sung Kim1*

1Department of Forest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2Department of Crop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ju, 37224, Korea

Species delimitation in ferns is challenging due to limited diagnostic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frequent hybridization and polyploidization, which generate reticulate evolutionary patterns among 

closely related taxa. These problems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the family Hymenophyllaceae and 

Aspleniaceae, for which taxonomic treatments in Korea have largely relied on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alone. To reassess species identities and phylogenetic relationships in these families, this 

study applied an integrative approach combining cytogenetic data with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es. 

For the Hymenophyllaceae,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and cytogenetic analyses, together with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es using one chloroplast region (rbcL) and one nuclear region (gapCp), 

revealed an unreported triploid Hymenophyllum barbatum, a tetraploid H. wrightii, one new hybrid, one 

unrecorded hybrid, and one cryptic spe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Korean Hymenophyllaceae are 

now recognized as six taxa of Hymenophyllum, four of Crepidomanes, and five of Vandenboschia. For 

the Aspleniaceae, cytogenetic analyses were integrated with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es using three 

chloroplast regions (rbcL, trnL-F, trnH-psbA) and one nuclear region (pgiC). This approach identified a 

new triploid Asplenium ×castaneoviride, an octoploid A. prolongatum, one new species, one putative new 

species, and three sterile unrecorded hybrids. As a result, the Korean Aspleniaceae are now recognized as 

comprising 28 taxa of Asplenium and one of Hymenasplenium. Overall,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Korean fern diversity has been underestimated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grative cytogenetic 

and molecular approaches for accurate species delimitation. This framework provides a robust basis for 

detecting additional new or cryptic fern taxa and for improving our understanding of fern evolution in 

East Asia.

*(Corresponding author) htkim0922@knu.ac.kr, Tel: +82-54-530-1207 (H.T. Kim)

*(Corresponding author) jungsung@chungbuk.ac.kr, Tel: +82-43-261-2535 (J.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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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구1, 이성훈1, 정지우1, 채선민2, 성민우2, 권진온1, 권용진1, 김찬범1*
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생물다양성본부, 2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Optimizing Allometric Equations for Estimating Carbon Storage of 

Urban Shrubs: A Typology-driven Approach and Automated Application

Hak-Koo Kim1, Seonghun Lee1, Ji-Woo Jeong,1 Sun-Min Chae2, Min-Woo Sung2, 

Jin-On Kwon1, Yong-Jin Kwon1, and Chan-Beom Kim1*

1Korean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 Sejong National Arboretum, Urban Biodiversity Department, 

Sejong 30106, Korea
2Kookmin University, Department of Forestry, Environment, and Systems, Seoul 02707, Korea

전 지구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활권 녹지가 주요한 탄소흡수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

나 현재의 탄소 인벤토리는 관목류에 대한 정확한 상대생장식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목류에 대한 상

대생장식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형태학적 이질성이 높은 도시 관목에 일반적인 모델을 적용할 

경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형태 및 생장 특성에 따른 ‘유형 기반’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 

관목 탄소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최적모델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주요 관목 13종 (n=665)

을 분석하여 수종별 최적 상대생장식을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미래의 탄소저장량을 예측하기 위해 곰페르

츠 (Gompertz) 함수를 기반으로 세 가지 일반화된 생장 모델 (Fast, Standard, Slow)을 분류 및 개발하였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통합하여, 최적 모델 선택을 자동화하고 하이브리드 엔진 (Monte 

Carlo, Bootstrapping)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는 윈도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앱은 선행연구 모델 및 본 연구에서 도출한 관목 13종의 모델들을 포함하여 조사지의 수종별 탄소저장량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심볼릭 회귀와 로버스트 회귀뿐만 아니라 기존 선형‧비선형 모델

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오프라인 기반의 학습형 및 온라인 기반의 

비학습형 AI 모델을 탑재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탄소저장량 산정과 같은 검색을 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복잡한 통계 모델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 향후 탄소저장량 인벤토리 자료 구축의 효율성과 

정확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정원‧도시숲 탄소흡수증진을 위한 관목 탄소흡수계수 개발』 기술과

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misdb83@gmail.com, Tel: +82-44-2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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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besity Effects of Sambucus racemosa subsp. pendula Fruit Extract 

via Suppression of Adipogenesis through β-Catenin/PPARγ/C/EBPα and 

AMPK Signaling

Hyeok Jin Choi1 and Jin Boo Jeong2*

1Graduate student and 2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Obesity prevention via blocking adipogenesis remains attractive. We evaluated a distilled-water fruit 

extract of Sambucus racemosa subsp. pendula (SRF). SRF (6.25-50 μg/mL) reduced Oil Red O-positive 

lipid accumulation in 3T3-L1 cells without cytotoxicity and was effective only during early differentiation 

(D0-D2). SRF suppressed PPARγ and C/EBPα and decreased perilipin-1, ATGL, and HSL. SRF increased 

β-catenin; β-catenin knockdown or PPARγ activation by rosiglitazone abolished SRF-mediated inhibition of 

adipogenesis, supporting a β-catenin/PPARγ/C/EBPα mechanism. SRF also elevated the p-AMPK/AMPK 

ratio and upregulated PGC-1α and UCP2. In male C57BL/6J mice fed a 60% high-fat diet, oral SRF (25 

or 50 mg/kg/day, 8 weeks) attenuated weight gain, epididymal fat mass, and adipocyte hypertrophy. 

Quercetin, chlorogenic acid, and caffeic acid partially recapitulated SRF activity. These results identify 

SRF as a promising natural anti-obesity candidat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8R1A6A1A03024862), the R&D 

Program for Forest Science Technology (Project No. RS-2024-00405196) provid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jjb0403@gknu.ac.kr, Tel: +82-54-82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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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tic Study on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Pleurotus 

citrinopileatus Fractions in LPS-Stimulated RAW264.7 Macrophages

So Jung Park1 and Jin Boo Jeong2*

1Graduate student and 2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nti-inflammatory properties of Pleurotus citrinopileatus, aiming to 

elucidate their mechanistic roles in inflammation modulation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HE, 

DCM, and EA fractions of Pleurotus citrinopileatus inhibited excessive NO production and iNOS 

expression induced by LPS in RAW264.7 cells. HE, DCM, and EA fractions inhibit LPS-induced 

phosphorylation of ERK1/2, p38, JNK, and p65 in RAW264.7 cells. HE, DCM, and EA fractions 

elevated the protein levels of HO-1 and nuclear Nrf2 in RAW264.7 cells. Moreover, the inhibition of 

HO-1 by ZnPP attenuated the NO-suppressive activity induced by HE, DCM, and EA fractions. In 

addition, HE, DCM, and EA fractions induced PI3K activation, and inhibition of PI3K by LY294002 

reduced the elevation of HO-1 and nuclear Nrf2 protein levels mediated by HE, DCM, and EA fractions. 

The inhibition of ROS by NAC reduced the PI3K activation and the elevation of HO-1 and nuclear Nrf2 

protein levels induced by HE, DCM, and EA fraction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E, 

DCM, and EA fractions inhibit NO production by suppressing iNOS expression through the inhibition of 

MAPK and NF-κB signaling pathways, and the activation of the ROS/PI3K/Nrf2/HO-1 signaling cascad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8R1A6A1A03024862), the R&D 

Program for Forest Science Technology (Project No. RS-2024-00405196) provid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jjb0403@gknu.ac.kr, Tel: +82-54-82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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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3

3RADseq-Based Analysis of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in the 

Hydrangea serrata Complex Across Korea and Japan

Sumi Choi3, Seongjun Park2, and SeonJoo Park1*

1Professor and 3Researcher, Department of Life Sciences,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 Gyeongbuk 38541, Korea
2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Gyeongsan, Gyeongbuk 38541, Korea

Hydrangea serrata (Thunb.) Ser. (Hydrangeaceae) is a deciduous shrub comprising multiple infraspecific 

taxa distribute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A recent phylogenomic study 

by Murakami et al. (2024) resolved five major clades within Hydrangea sect. Macrophyllae and proposed 

that var. yesoensis and var. minamitanii recognized as independent species. However, their study focused 

primarily on Japanese populations, and population-level genomic data from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species is currently treated uniformly as H. serrata, remain entirely lacking. Consequently, the species 

boundaries within the H. serrata complex across its full distribution range have yet to be assessed using 

population genomic approaches. In this study, we aimed to evaluate species delimitation within the H. 

serrata complex by analyzing the genetic structure and differentiation of 16 populations (10 Korea, 6 

Japan) representing six varieties, using genome-wide SNPs obtained from 3RADseq. Pairwise F_ST 

analysis, ADMIXTURE, DAPC, and UPGMA tree reconstruction consistently revealed distinct genetic 

structuring among the sampled populations. Korean populat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geographically 

isolated Jeju Island population, exhibited low inter-population differentiation, forming a genetically 

cohesive group. In contrast, Japanese varieties each constituted independent genetic lineages with 

substantially higher differentiation. In particular, the population of var. yesoensis was recovered as the 

most divergent unit across all analyses, strongly supporting its treatment as a distinct species. 

ADMIXTURE analysis identified nine ancestry components largely corresponding to individual varieties, 

suggesting independent evolutionary trajectories among Japanese taxa. The UPGMA tree resolved two 

major clades: one comprising most Korean populations together with southern Japanese varieties (var. 

acuminata, var. minamitanii), and the other comprising var. yesoensis and var. serrata. These results 

provide the first population-level genomic evidence for species delimitation within the H. serrata 

complex encompassing both Korean and Japanese populations, and establish a robust framework for 

future taxonomic revision across its entire distribution rage.

Key words: 3RADseq, Hydrangea serrata complex, species delimitation, population genomics, genetic 

structure, East Asia

*(Corresponding author) sjpark01@ynu.ac.kr, Tel: +82-053-81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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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Paper-tube Plug Substrates as Alternative to Rockwool in 

Hydroponic Lettuce (Lactuca sativa L.) Seedling Production

Il-Hyung Kang1 and Chang-Hyu Bae2,3*

1Ph.D. Course Student and 2Professor, Devision of Smart Convergence Technology, The Graduate 

School,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3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Life Scienc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암면(rockwool)은 안정적인 육묘용 배지로 널리 사용되나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부하 문제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어 친환경 대체 소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경재배 상추

(Lactuca sativa L.) 육묘에서 기존 암면 배지(rockwool substrates)를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종이 플러

그(paper-tube plug substrates)의 생장 동등성과 실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출아 및 생장 특성과 친환경 배지

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두 품종의 상추를 공시하여 PFAL 기반 제어환경에서 암면과 종

이 플러그 하에서 14일간 재배하면서 발아 지표(최종 발아율, 평균발아일수(MGT), T50, 균일도)와 지상

부 및 지하부 생장 특성을 조사하였다. 데이터는 이원분산분석과 등가성 검정(TOST, Δ = ±10%)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이 플러그는 암면 대비 평균발아일수(MGT)와 T50에서 유의한 감소(p<0.05)를 보

여 출아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상부 및 지하부 생장 지표에서는 처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사전 설정한 등가 한계(Δ = ±10%) 범위 내에 포함되어 두 배지 간 

기능적 동등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종이 플러그는 생분해성 소재로서 폐기 비용 절감과 분리 작업 감소 등 실

용적 장점을 가지며, 수경 육묘 시스템에서 암면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배지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다. 이상의 결과는 생산성과 환경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수경 육묘 배지 선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요어: 출아 특성, 뿌리 발달, 생분해성 배지, 등가성 검정(TOST), 발아속도 지표(MGT, T50), 기능적 동

등성, 환경부하 저감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IITP-2026-RS-2020-II201489). 또한 강일형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chbae@scnu.ac.kr, Tel: +82-61-750-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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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Major Cultivars, and Effect of Elevated Temperature 

and CO2 Concentration on Seed Germination and Growth in 

Brassica juncea (L.) Czern.

Ji-Min Kim1 and Chang-Hyu Bae2,3*
1MS Course Student and 2Professor, 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e, Graduate School,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3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Life Scienc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여수 돌산갓(Brassica juncea (L.) Czern.)은 전라남도 여수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 작물로서 독특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인해 지역 내외에서 높은 소비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동성 증

가 및 대기 중 CO2 농도 상승에 따라 돌산갓의 재배 환경의 불안정, 생산성 저하와 품질 변화, 시장 가격 상

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도와 CO2 농도는 식물의 생리와 생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

요 환경 요인으로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돌산갓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육성된 여수돌산갓의 주요 품종을 소개하고, 일부 품종을 공시하여 기

후변화 시나리오(SSP5-8.5)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돌산갓의 생장 특성을 평가하여 

향후 재배 환경 최적화와 품종 육성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먼저 온도와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여수 돌산갓의 종자 발아 및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갓의 발아적온인 20℃에서 두 가지 

CO2 농도(450 ppm, 900 ppm) 조건에서 종자 발아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온도와 CO2 농도 변화가 돌산

갓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몇 가지 온도(20℃, 24.4℃, 28.8℃)와 CO2 농도(450 ppm, 900 

ppm)에서 묘의 생장과 생리적 특성(초장, 엽수, SPAD, NDVI, PRI 등)을 조사한 결과, 고농도 CO2 (900 

ppm)에서는 대부분의 품종에서 발아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평균발아일수 증가와 발아속도 감

소를 유도하여 발아 진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짱돌이·알싸미 등 일부 품종은 CO2 

증가에도 발아 속도 저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품종 간 CO2 반응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편 생장 단계에

서는 20℃ 조건일 때 고농도 CO2 (900 ppm)에서 초장과 엽폭을 감소시켰으며, SPAD 값과 NDVI, PRI값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4.4℃에서는 CO2 농도 차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

며, 품종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28.8℃ 또한 CO2 농도 차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품종별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잎을 주로 이용하는 작물인 갓의 T/R율은 24.4℃의 두 CO2 농도 조건 모두에서 대

부분의 품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수 돌산갓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환경 관리 전략 

수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IITP-2026-RS-2020-II201489). 또한 김지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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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Barbaloin on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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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aloin, also known as aloin, is an anthraquinone compound derived from Aloe species and has been 

reported to exhibit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nticancer activities. Despite these pharmacological 

properties, the immun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effects of barbaloin in atopic dermatitis (AD) 

remain poorly understood.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barbaloin on AD-like skin lesions were 

investigated using both in vitro and in vivo models. IIn HaCaT and HMC-1 cells, barbaloin suppressed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and inhibited the activation of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indicating the modulation of key signaling pathways involved in inflammatory 

responses. Consistently, barbaloin attenuated histamine release in HMC-1 cells, suggesting the 

suppression of mast cell–mediated allergic responses.In a 2,4-dinitrofluorobenzene-induced AD mouse 

model, barbaloin administration modulated serum immunoglobulin E levels, inflammatory cytokines, and 

histamine. Furthermore, barbaloin improved survival in a compound 48/80-induced anaphylactic shock 

model. Collectively,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barbaloin exerts potent anti-inflammatory and anti- 

allergic effects and highlight its therapeutic potential for the management of atopic dermatitis.

*(Corresponding author) jinseed2023@naver.com, Tel: +82-070-7687-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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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과(Brassicaceae)에 속하는 Brassica 속 작물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지작물및 채소로 널리 재배

되고 있으나, 종 간 공통된 형질과 다양한 형태적 변이로 인해 표현형 정보만으로 종을 정확히 동정하기 

어렵다. 기존의 단순 반복 서열(SSR) 마커나 단일염기다형성(SNP) 칩을 이용한 분자 유전자형 분석법은 

기술적 요구도가 높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대규모 유전자원 관리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의 삼각형(U’s triangle) 모델에 속하는 Brassica 종들을 빠르고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게

놈 특이적 PCR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NCB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Brassica의 기본 게놈인 A, B, C 

게놈에 각각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프라이머 세트를 설계하고 PCR 분석을 수행하였다. 농업유전자원센터

에서 분양받은 종 동정이 확실한 대조구 자원(B. rapa, B. nigra, B. oleracea, B. juncea, B. napus, B. 

carinata)에서 gDNA를 추출하여 PCR 분석을 한 결과 설계된 프라이머 세트는 비특이적 증폭 없이 A 게

놈, B 게놈, C 게놈에 대해 뚜렷하고 구분 가능한 특이적 밴드 패턴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게

놈 특이적 프라이머 세트 및 PCR 분석법은 Brassica 유전자원에 존재할 수 있는 오동정 자원을 효과적으

로 검출할 수 있는 판별 체계를 제공하고, 대규모 Brassica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종 동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4년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고유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724101)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Corresponding author) hjwoo@korea.kr, Tel: +82-63-238-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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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Driven Codon Usage Bias and the Predominant Role of Natural 

Selection in Lysimachia Chloroplast Genomes

SeongJun Park and SeonJoo Park*

Department of Life Science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Gyeongbuk 38541, Korea

This study analyzed codon usage bias (CUB) in the chloroplast genomes of four Lysimachia species (L. 

acroadenia, L. thyrsiflora, L. leucantha, and L. arvensis) to investigate the evolutionary forces shaping 

codon usage patterns. The effective number of codons (ENC) ranged from 37.04 to 56.42 for most genes. 

ENC–GC3s analysis showed that genes were generally distributed slightly below the expected curve, 

suggesting that both mutation pressure and natural selection influence codon usage. However, neutrality 

plot analysis (GC12 vs. GC3) revealed weak correlations (slope = 0.2301–0.2586), indicating that 

mutation pressure accounts for only 23–26% of the observed variation. PR2 analysis demonstrated a 

biased base composition at the third codon position, with a preference for A/T over G/C.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GC3s and ENC (p < 0.05–0.001), 

highlighting GC3 as a key factor influencing codon variation. Overa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atural 

selection plays a dominant role over mutation pressure in shaping codon usage patterns in the chloroplast 

genomes of Lysimachia specie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RS-2025-25407375).]

*(Corresponding author) sjpark01@ynu.ac.kr, Tel: +82-53-81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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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Genetic Structure of Alnus hirsuta in Korea Revealed by 

Genotyping-by-sequencing

Kyu Tae Park1, Youngho Kim2, Youna Park2, Kyoungsu Choi2, and Yeon Sik Cho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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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water biological resources are important for advancing the bioindustry, and genetic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their effective utilization. We applied genotyping-by-sequencing (GBS) to Alnus hirsuta 

(Turcz. ex Spach) Rupr. to investigate population genetic diversity and structure and to develop 

population-discriminatory genetic markers. Six populations (CJ, GJ, GR, JJ, JR, and YY) were analyzed 

using genome-wide variants, and population structure was assessed using AMOVA, pairwise FST, PCA, 

and STRUCTURE. Across populations, the genetic diversity and Across populations, the number of 

alleles (Na) ranged from 1.8048 to 1.9420, and Shannon’s information index (I) ranged from 0.3768 to 

0.4102. Nucleotide diversity (π) ranged from 0.2835 to 0.3233, with the highest value in the JR 

population. Observed heterozygosity (Ho) ranged from 0.2227 to 0.2711, and expected heterozygosity 

(He) ranged from 0.2428 to 0.2616. The inbreeding coefficient (FIS) ranged from -0.104 to 0.1487. 

AMOVA showed that most genetic variation occurred within populations (94.95%), with a smaller 

proportion among populations (5.05%) (p < 0.001). Pairwise FST values were low (0.0085-0.0249) 

across all comparisons. In the PCA, PC1 and PC2 explained 31.4% and 2.1% of the variation, 

respectively. Most individuals were concentrated near the center along PC1, with a few separated along 

this axis. Some individuals from the YY population showed relatively higher values along PC2. 

STRUCTURE analysis showed the lowest cross-entropy values at K = 2-3, and individuals displayed 

mixed genetic compositions rather than clear clustering. Overall, genetic variation in A. hirsuta was 

largely contained within populations, with low differentiation among populations. From the GBS data, 

indel regions were extracted, and 30 homozygous molecular markers were selected, providing a basis for 

population identification and genetic authentication of freshwater plant bioresources.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dustry & Technology Institue (KEITI) under the 

Minster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2021003420003), which contributes to 

multi-minsterial national biological research resources.]

*(Corresponding author) yschoo@knu.ac.kr, Tel: +82-52-95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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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홍정기, 이승영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선제비꽃(Viola raddeana Regel)은 제비꽃과(Violaceae)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된 종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양산, 세계적으로는 러시아, 중국, 일본에 분포한

다. 하천이 범람하기 쉬운 축축한 풀밭에서 자생하며 줄기는 여러 개가 모여나 곧게 선다. 꽃은 5~6월에 연

한 보라색 꽃으로 개화하며 열매는 삭과로 6~7월에 익는다. 선제비꽃은 하천 개발과 습지 감소에 의한 자

연 서식지 감소, 경쟁 식물 증가 등으로 위협받고 있어 현재 한국 적색목록에 위급 종(CR)에 해당한다. 이

에 본 연구는 담수식물인 선제비꽃 종자의 최적 발아 조건과 생장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선제비꽃 종자 

채종 후 생장조절제 농도와 저온 습윤 기간, 온도에 따른 발아율과 토양, 광량이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지베렐린 3가지 조건(100/250/500ppm)의 전처리 후 저온 습윤(4주/8주) 및 4가지 온도 조건

(30/20℃,25/15℃,20/10℃,15/10℃)에서 광주기 12시간(12시간 빛/ 12시간 어둠) 배양하였다. 발아한 개체

를 혼합상토 3가지 조건(피트모스:질석:펄라이트:마사토,4:2:2:2/5:2:1:1/3:1:3:2)과 원예용 상토로 토양 순

화를 수행하였고, 3조건의 광량에서 선제비꽃 생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제비꽃 종자를 직파하여 

온도별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최대 발아율은 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최적 발아 조건인 종자를 

GA 500ppm 처리 후 8주간 저온 습윤한 뒤 15/10℃ 변온 조건에서 발아시킨 경우, 최대 92%의 발아율을 

나타내어 대조구에 비해 발아율이 매우 증가하였다. 발아한 개체를 토양 순화했을 때 잎 넓이, 잎과 줄기 

길이, 잎 개수를 관찰한 결과 원예용 상토에서 가장 높은 생장 값을 확인하였다. 광량에 따른 생장은 

12,000lx에서는 잎의 개수, 6,000lx에서는 잎 넓이 및 잎과 줄기 길이의 큰 값을 확인하였다. 이는 멸종위

기 담수식물 선제비꽃의 대량증식 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보전 및 복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Corresponding author) hn04102@nnibr.re.kr, Tel: +82-54-53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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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지1, 손용환2, 정희영2, 손호준3, 송정호4, 정대희3*
1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석사연구원, 2박사연구원, 3임업연구사, 4임업연구관 

Development of Optimized Propagation Techniques for Sageretia thea 

(Osbeck) M.C. Johnst. under Germination and Cutting Conditions

Min Ji Kwon1, Yonghwan Son2, Hui-Yeong Jeong2, Ho-Jun Son3, 

Jeong Ho Song4, and Dae Hui Jeong3*

1Post-Master’s Degree Researcher, 2Postdoc, 3Researcher, 4Senior Researcher, Forest Medicinal 

Resources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Yeongju 36040, Korea

본 연구는 상동나무[Sageretia thea (Osbeck) M.C.Johnst.]의 유․무성 증식체계를 위해 종자 발아특성, 

삽수 조건 및 식물생장조절제 처리를 통한 발근특성으로 대량증식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성증식으

로 상동나무 종자 수분흡수율을 측정하였으며, 온도별 종자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무성증식으로 삽수 종

류, 길이 및 직경과 식물생장조절제 3종(GA3, IBA, IAA)에 대한 농도 처리별 발근특성을 조사하였다. 연

구 결과, 종자 수분흡수율은 최대 54.8 ± 0.6%이며, 발아 최적의 온도는 15℃이고 발아율 100%를 나타냈

다. 반면, 삽수 종류에서 숙지삽이 66.7 ± 2.4%로 발근율이 우수하였으며, 삽수 길이는 7∼9 ㎝에서 40.0 

± 4.0%, 삽수 직경은 6∼7 ㎜에서 50.0 ± 4.0%로 발근율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식물생장조절제 

GA3 1,000 ㎎/L에서 61.7 ± 13.1%의 발근율로 우수한 발근특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상동

나무를 대상으로 최적의 발아 조건 및 삽목 조건을 구명함으로써, 향후 이용가치가 높은 상동나무의 대량

증식 체계 확립과 산업적 활용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사업번호:FP0802-2023-01-2026) 지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

니다.]

*(Corresponding author) najdhda@korea.kr, Tel: +82-54-63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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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태, 김병도, 박현호, 백진영, 이명훈*

대구수목원

Application Evaluation of Prediction Model for Flowering date of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Using Long-Term Observations

Sung-Tae Yu, Byung-Do Kim, Hyeon-Ho Park, Jin-Yeong Baek, and Myung-Hoon Yi*

Daegu Arboretum

본 연구는 대표적인 봄 꽃 식물인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지난 15년간(2011년-2025년) 주왕산 지역에 생육하는 진달래의 식물계절자료(파열·개화·개엽·만

개·낙엽)와 기상자료(일평균기온·일최고기온·일최저기온)를 토대로 이탈리아 생물기상연구소(IBMET)

의 Chill Day 개화 예측모형인 생물계절모형을 실시하였다. 생물계절모형에 의한 예상 발아일간 편차의 

제곱을 최소로 하는 조합은 기준온도 5℃, 저온요구량과 가온요구량은 101.89로 나타났다. 즉, 휴면해제

일로부터 기준온도 5℃로 Chill Day를 누적시켜 101.80에 도달하는 날짜가 낙엽~내생휴면해제일이자 내

생휴면해제일~발아기간까지의 값이며, 내생휴면해제일을 기점으로 개화일까지 101.98이 개화에 필요한 

가온량으로 나타났다. 개화 데이터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기상청 회귀모형와 생물계절모형의 개화 

예측일을 비교한 결과, 실제 개화일과의 차이는 기상청 회귀모형의 경우 7.73일 차이를 보였으며, 생물계

절모형의 경우 4.67일의 차이를 보여, 실제 청송 주왕산의 진달래는 생물계절모형과 개화일이 더 근접함

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발아, 진달래, 생물계절, 휴면해제, 저온량, 가온량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

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sorbus@korea.kr, Tel: +82-53-8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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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윤정원, 나누리, 조승주, 차은빈, 조호준, 박범균, 조용찬*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Climatic Conditions during Seed Maturation Influence Seed Vigor and 

Dormancy Responses in Potentilla anemonifolia Lehm.

Byung Jun Park, Jeong Won Yoon, Nuree Na, Seungju Jo, Eun Bin Cha, 

Ho Jun Joh, Beom Kyun Park, and Yong-Chan Cho*

DMZ Forest Biologic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gu 24564, Korea

본 연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가락지나물(Potentilla anemonifolia Lehm.) 종자를 대상으

로, 채집 연도 간 기후 차이가 종자 형태적 특성, 활력 및 휴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락지나

물은 전국 각지의 낮은 지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 높이는 20∼

60 cm 이며, 꽃은 5∼7월에 황색의 꽃을 피우고, 6∼7월에 종자를 맺는다. 실험에 사용한 종자는 –20℃에

서 동일하게 저장하였고, 채집 연도별 종자 길이 및 너비, 천립중, 발아율 및 발아성능지수(GPI)와 같은 발

아 지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성숙기(6∼8월) 기상자료와 종자 특성을 연계하여 비교하였다. 2024년은 성

숙기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으며(24.9℃), 강수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해당 연도 종자는 길이

(0.60 ± 0.04 mm), 너비(0.41 ± 0.04 mm), 천립중(0.092 g)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무처리 최종 발아

율은 2022년 40%, 2023년 44%, 2024년 11%, 2025년 26%로 각각 나타났으며, 발아성능지수(GPI) 역시 

2024년에 현저히 감소하였다. GA₃(Gibberellin) 1,000 ㎍ /㎖처리 결과, 종자는 2022년 97%, 2023년 

100%, 2024년 25% 및 2025년 87%로 기존 발아율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휴면에 의한 발아 억제가 주요 

원인임을 보여진다. 반면, 2024년 종자는 발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발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활력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자 성숙기 동안의 고온 및 강수 변동성이 종자 발달

을 저해하여 비가역적 활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종자 뿐만 아니라 모체의 생육에 

관한 조사를 통해 종자 품질 변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KNA 2-46-23-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bz0288@korea.kr, Tel: +82-33-48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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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김정성*

충북대학교 산림과학전공

Comparison of Tissue Culture Responses among Diploid Species of 

Chrysanthemum L.

Su Min Lee and Jung Sung Kim*

Graduated Student and 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si 28644, Korea

국화속(Chrysanthemum L.)은 기본 염색체 수가 9개이며 이배체(2n=2x=18)부터 10배체(2n=10x=90)

까지 다양한 배수체를 포함하는 국화과 식물이다. 특히 국화속에 속하는 재배국(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은 가장 있기 있는 관상용 식물 중 하나로 국제 화훼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지금까지 재배국의 활용 및 증식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근아나 삽목 방식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근아 재배나 감염에 취약한 삽목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배양 관

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국화속(Chrysanthemum L.)의 경우 관상적·약

용적·식용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배양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

내에 자생하는 산국(Chrysanthemum boreale (Makino) Makino), 감국무리(Chrysanthemum indicum 

complex), 구절초무리(Chrysanthemum zawadskii complex) 중 2배체를 대상으로 종에 따른 조직배양 효율

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식물 재료는 산국(경북 영덕군 옥계계곡, CBNU2025LM-0093), 

감국(경북 포항시 송라면, CBNU2025LM-0075), 구절초(경북 영덕군 옥계계곡, CBNU2025LM-0081)를 

사용하였다. MS 배지를 기본으로 NAA 1.0mg/L와 BA 2.0mg/L를 첨가하였으며(Sjahril et al., 2016), 오염 

방지를 위해 PPM 5.0mg/L를 처리하였다. 치상은 페트리 접시당 3×3으로 배열로 배치하였으며, 각 처리구

는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액아를 이용하여 캘러스 형성과 신초 분화를 유도한 결과, 세 종 모두에서 100%

의 캘러스 형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신초 형성률은 산국 90.48%, 감국 91.67%, 구절초 80.56%로, 구절초

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캘러스 및 신초 형성 속도는 감국, 구절초, 산국 순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자생 국화속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과 향후 유전자 자원 보존과 유용 형질 확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S-2020-NR054718, RS-2026-25477323)]

*(Corresponding author) jungsung@cbnu.ac.kr, Tel: +82-43-26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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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1, 김지창1, 장보국2,3*
1국립순천대학교 원예·식물의학부, 대학원생, 2조교수, 3국립순천대학교 원예학과 조교수

Effect of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Composition on Growth and 

Photosynthetic Performance of Acclimatized Pteris multifida Plantlets

Jiwon Lim1, Ji Chang Kim1, and Bo-Kook Jang2,3*

1Graduate Student, and 2Assistant Professor, Divison of Horticulture and Plant Medicin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3Department of Horticul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본 연구는 완효성 비료의 조성이 봉의꼬리(Pteris multifida Poir.) 순화묘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

하고자 수행하였다. 식물체는 기내 번식을 통해 생산한 다음 순화한 어린 묘를 원예용 상토가 충진된 플라

스틱 포트에 이식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순화묘의 초기 생육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조성을 

달리한 세 가지 완효성 비료 A(N-P-K-MgO=14-14-14-1.5), B(N-P-K-MgO=22.5-10-10-1), C(N-P-K- 

MgO=28.5-7-7-0.7)를 4반복으로 처리하였다. 대조구(무처리구)와 처리구의 7주 후 생육 특성을 조사하고 

엽록소 형광(OJIP) 측정을 통해 광합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순화묘의 초기 생육 조사 결과, 초장은 26.0 

mm, 엽수는 3.6개, 엽폭 20.4 mm, 엽장 20.0 mm, 지상부의 생체중과 건체중은 각각 0.076, 0.021 g이며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체중은 각각 0.175, 0.029 g으로 나타났다. 처리 후 대조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처리

구의 초장은 4배, 엽수 1.5배, 엽폭 2배, 엽장이 3배,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은 각각 18배와 12배,건체중

이 각각 4배와 3배 이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처리구 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엽록소함량(SPAD)은 처리구 중 B와 C가 각각 50.75, 49.39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대조구가 

9.06으로 처리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엽록소 형광(OJIP) 측정 결과 대조구의 Fv/Fm 값은 0.69였으며 

처리구는 0.75~0.82의 범위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처리구의 광합성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i_Abs와 ETo/RC는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중 Pi_Abs는 처리구 B와 C가 

각각 4.03, 3.76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DIo/RC는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처리구의 광 에너지 이용 효율이 향상되고 에너지 손실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처리구 B가 가장 좋았다. 따라서 완효성 비료 처리는 순화묘의 생육 및 광합성 효율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나타내며, 기내 번식을 통해 생산된 봉의꼬리의 어린 묘는 순화과정에서 완효성 비료를 처리하

는 것이 강건한 묘를 생산하는데 효과적이었다. 

*(Corresponding author) jangbk@scnu.ac.kr, Tel: +82-61-75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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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창1, 임지원1, 김회택2, 장보국3,4*
1국립순천대학교 원예·식물의학부, 대학원생, 3조교수, 4국립순천대학교 원예학과, 조교수, 2교수

In vitro Initiation and Callus Induction from Different 

Explant Types of Insulin Plant

Ji Chang Kim1, Jiwon Lim1, Hoy-Taek Kim2, and Bo-Kook Jang3,4*

1Graduate Student, 3Assistant Professor, Divison of Horticulture and Plant Medicin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4Assistant Professor, 2Professor, Department of Horticul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인슐린 플랜트(Chamaecostus cuspidatus(Nees & Mart.) C.D.Specht & D.W.Stev.)는 다년생 초본 식물

로, 인도 등 열대지역의 민간에서 당뇨병 치료를 위한 전통 약용 식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인슐린 플랜

트는 관행적으로 근경을 이용한 영양번식을 수행하나, 이는 증식 속도가 느리고 병원균 감염에 취약하여 

기내 배양을 통한 효율적인 증식 기술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슐린 플랜트의 효율적인 기내 

도입 및 캘러스 유도 조건을 구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인슐린 플랜트를 2% 차아염소산나

트륨(Tween-20)으로 표면살균한 후, 잎과 마디 부위를 MS(Murashige & Skoog) 배지에 치상하여 4주 후 

오염률, 발근율 및 신초 형성률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초대배양된 무균 식물체의 잎, 마디, 절간 및 뿌리 

절편체를 재료로 캘러스 유도를 실시하였다. MS 배지에 미생물 억제제(1.0 mg·L-1 PPM)과 2.0 mg·L-1 

2,4-D를 고정으로 첨가하고, BAP의 농도를 0.25 mg·L-1와 0.5 mg·L-1로 달리하여 캘러스 유도배지를 조

성하였다. 캘러스 배양 4주 후 각 처리구별 생존율 및 유도율을 조사하였다. 초대배양 결과, 마디 부위는 

오염률 16.7%, 발근율 50.0%, 신초 형성률 36.1%로 조사되어 기내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반면, 잎 부

위는 생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초대배양의 재료로는 부적합하였다. 캘러스 유도 결과, 0.5 mg·L-1 

BAP 처리구의 유도율은 잎 절편체 75.0%, 마디 66.7%, 절간 33.3%, 뿌리 0%로 나타났고, 0.25 mg·L-1 

BAP 처리구는 잎 41.7%, 마디 44.4%, 절간 22.2%, 뿌리 0%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 플랜트의 

기내 도입 적정 부위는 마디로 판단되며, 캘러스 유도 단계에서는 설정된 BAP 농도 조건 모두 잎과 마디 

절편체로부터 효과적으로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인슐린 플랜트의 기내배양을 통한 이차대

사산물 생산 및 기내 유식물체 대량 증식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S-2024- 

00354362).]

*(Corresponding author) jangbk@scnu.ac.kr, Tel: +82-61-75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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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조승주, 조호준, 나누리, 박병준, 차은빈, 조용찬, 박범균*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Determination of Optimal Shading Conditions for Lychnis fulgens Fisch. 

for Ex situ Conservation

Jeong Won Yoon, Seungju Jo, Ho Jun Joh, Nuree Na, Byung Jun Park, 

Eun Bin Cha, Yong-Chan Cho, and Beom Kyun Park*

DMZ Forest Biologic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gu 24564, Korea

남한에는 분포하지 않는 석죽과(Caryophyllaceae)의 북방계 식물인 털동자꽃(Lychnis fulgens Fisch.)의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적합 생육 조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장과 광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광 환경을 차광을 통해 조절하고 털동자꽃의 생육 반응을 비교하여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최적 양묘 

조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본 실험은 2020년 8월 24일 DMZ자생식물원 습지 전시원에서 채종한 털동

자꽃 종자를 2025년 4월 2일 DMZ자생식물원에 파종하여 약 3개월간 생육시킨 실생 개체를 사용하여, 7

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주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처리는 이중직 비닐 차광막을 이용하여 차광

률 네 개 수준(0%, 50%, 75%, 95%)을 여섯 반복으로 실시한 후 성장(건중량), 기능[엽면적당 건중량

(LMA), T/R ratio] 및 생리(최대양자수율 Fv/Fm, 비광화학적 형광소멸 NPQ, 광포화점 LSP, 순양자수율 

AQY, 최대광합성속도 Pnmax, 기공전도도 gs, 수분이용효율 WUE, 증산율 E) 형질의 반응을 처리당 6개

체로 총 24개체를 측정하였다. 성장 측면에서 건중량은 차광 75%와 95%에서 높았다. 기능 측면에서, 

LMA와 T/R율은 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광 스트레스 발생의 잠재성을 보였다. 생리 측면에서, Fv/Fm

은 0%에서 0.75로 가장 낮았고, NPQ는 전광 조건에서 1.66으로 95% 차광에 비해 124% 높았다. LSP는 

처리 간 차이가 없었고, AQY와 Pnmax는 차광 조건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gs와 WUE는 95%에서 가장 높

았으며, 전광 조건에서는 광합성속도와 WUE, gs, E 모두 전반적으로 낮았다. 종합적으로 털동자꽃은 전

광 조건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으며, 저광도 환경에서 내음성 기작을 나타냈다. 따라서 털동자꽃은 

50% 이상 차광된 환경에서 보전 및 양묘하는 것이 적합하다.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북한 및 북방계 

식물의 보전을 위해 최적 생육 조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KNA 1-2-42-22-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kashpbk@korea.kr, Tel: +82-033-48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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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진1*, 김현경1, 서동희2, 박혜민1, 이완희3

1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 연구원, 2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 연구원, 3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 과장

Status and Use of Native Plants Associated with Seoul: Focus on 

Species Bearing the Toponym ‘Seoul’

I-Jin Choi1*, Hyun-Kyung Kim1, Dong-Hee Seo2, Hye-Min Park1, and Wan-Hee Lee3

1Researcher, Seoul Botanic Park, Plant Management & Research Division, Seoul 07789, Korea
2Future Han River Headquarters Natural Restoration Division, Seoul 04770, Korea 

3Manager, Seoul Botanic Park, Plant Management & Research Division, Seoul 07789, Korea 

서울식물원은 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서울 지역과 연관된 자생식물을 활용한 주

제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원은 종 보전뿐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식물을 시민

에게 소개함으로써 교육적·관광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학명 또는 국명 등에 ‘서

울(Seoul)’이라는 지명이 포함된 자생식물을 조사·분류하고, 주제정원 조성에 활용 가능한 기초 정보를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범위는 국내 자생식물 중 학명, 이명 또는 국명에 ‘Seoul’ 또는 ‘서

울’이 포함된 식물과, 서울과 지리적·문화적으로 연관된 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 문헌과 공공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학명(정명), 이명, 국명, 자생 분포, 명명 배경 및 서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명·국명·이명·영문명에 ‘Seoul’ 또는 ‘서울’이 포함된 식물과 더불어 남산제비꽃, 남산소나무 등 서울 지

역과 관련된 종을 포함하여 총 19종이 확인되었다. 특히 분취(Saussurea seoulensis Nakai)는 학명에 

‘seoulensis’가 직접 포함된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과 연관된 자생식물의 명칭 유형, 

자생 분포, 명명 배경 및 지역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서울 지역의 식물자원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주제정원 조성뿐 아니라 전시·교육, 관광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Corresponding author) ijin2080@seoul.go.kr, Tel: +82-2-2104-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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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Morphological and Anatomical Studies of Trichosanthes 

kirilowii var. kirilowii and T. kirilowii var. japonica (Cucurbitaceae)

Heewon Ji1 and Jun-Ho Song2*

1Graduate student and 2Professor, Department of Bi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The genus Trichosanthes L. is the largest in the family Cucurbitaceae, comprising approximately 100 

species. In Korea, three taxa, T. kirilowii var. kirilowii, T. kirilowii var. japonica, and T. cucumeroides, 

are currently recognized. Among these, T. kirilowii var. kirilowii and T. kirilowii var. japonica are 

morphologically similar, and their taxonomic delimitation remains controversial. Notably, T. kirilowii 

var. kirilowii is listed in the Korean Pharmacopeia (KP), whereas T. kirilowii var. japonica is no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and anatomical differences within the T. kirilowii complex 

and to clarify its taxonomic circumscription. In terms of external morphology, leaf shape and lenticel 

development on the root surface differed within the complex. Furthermore, the two taxa can be 

effectively distinguished by anatomical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leaf epidermal cell size, mesophyll 

cell density, and starch granule density in the root parenchyma. These morphological and anatomical 

features are valuable for distinguishing the two taxa, including in processed medicinal materials 

(Trichosanthis Radix). Moreover, we propose that T. kirilowii var. japonica should be treated as an 

independent species, T. japonica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provide additional 

taxonomic evidence supporting the recognition of these two taxa at the species level.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Global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e for 

Master’s and PhD students, and Postdocs (LAMP)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RS-2024-00445180).]

*(Corresponding author) jhsong@chungbuk.ac.kr, Tel: +82-43-261-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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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원1, 강연찬1, 전유진1, 송준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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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stic study and Distribution of Medicinal Plants Resource in the 

Yonggwolsan Mountain Area (Jeonbuk-do, Sunchang-gun)

Heewon Ji1, Yeonchan Kang1, Yujin Jeon1, and Jun-Ho Song2*

1Graduate student and 2Professor, Department of Bi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용궐산(646 m)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위치하며, 남쪽 능선에는 암반이 노출된 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이를 따라 데크길(하늘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로 인해 등산객과 관람객의 방문이 증가하

면서, 해당 지역의 환경 훼손과 자생 약용자원식물의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용궐

산 일대의 전반적인 식물상을 파악하고, 약용자원식물의 분포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6회

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식물 목록은 현지에서 수집한 증거표본과 화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조사 

결과, 용궐산 일대에서 확인된 관속식물은 108과, 235속, 331종, 5아종, 26변종, 2품종으로, 총 364분류군

이었다. 조사도엽 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식물)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으로는 Ⅳ등급종인 개차꼬리고사리, 왕벚나무(식재), 측백나무(식재) 등 3분류군과 Ⅲ등급종인 금난초 등 

6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래식물은 기생초, 말냉이, 자운영 등 총 51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는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환삼덩굴 등 4분류군이 조사되었다. 한편, 본 조사지역 내 자생 

관속식물 중 대한민국약전(KP)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에 수재된 한약(생약)자원 약

용식물은 32과, 45속, 43종, 5변종으로, 총 48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용궐산의 생물

다양성 보전과 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IE), funded by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CEE) of the Republic of Korea (NIE-A-2026-01).]

*(Corresponding author) jhsong@chungbuk.ac.kr, Tel: +82-43-261-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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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old-moist Stratification on Dormancy Breaking and 

Germination Characteristics of Gondalbi (Ligularia stenocephala 

(Maxim.) Matsum. & Koidz.) Seeds

Song Yee Lee1*, Song Hee Ahn1, Young Min Choi1, Hee Kyung Song1, 

Chan Ho Kang2, and Ju Hee Kim2

1Researcher and 2Senior Researcher, Plant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Jeonbuk Stat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Namwon 55720,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cold-moist stratification conditions for breaking 

physiological dormancy and achieving uniform seedling production in Gondalbi(Ligularia stenocephala 

(Maxim.) Matsum. & Koidz.) seeds. Although dormancy in Gondalbi seeds is naturally alleviated by the 

low-temperature and moist conditions of winter, artificial pretreatment is required in commercial 

cultivation to reduce germination variability. For cold-moist stratification, seeds were placed on 

moistened paper towels and sealed in plastic zipper bags to maintain humidity. Stratification was 

performed at 0, 4, and 12°C for 5, 10, 15, and 20 days, after which germination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The results showed that stratification at 4°C for 15 days produced the most favorable 

outcomes, yielding the highest percent germination (PG), germination energy (GE), germination rate 

(GR), germination performance index (GPI) and the lowest mean germination time (MGT), while also 

ensuring high germination synchrony and consequently more uniform early seedling development. 

Extending the treatment beyond 15 days at 4°C and 12°C induced premature germination during 

stratification, leading to variability in seedling age and non-uniform seedling growth. Therefore, the 

optimal pretreatment for improving germination performance and efficient seedling production of 

Gondalbi is cold-moist stratification at 4°C for 15 days. These findings can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stable production systems for high-quality gondalbi seedlings.

*(Corresponding author) song0922@korea.kr, Tel: +82-63-290-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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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Assessment of Cold Tolerance in Native Garden Plants Using 

Electrolyte Leakage Method

Seungju Jo, Byung Jun Park, Jeong Won Yoon, Ho Jun Joh, Eun Bin Cha, 

Nuree Na, and Kyung Mi Lee*

DMZ Forest Biologic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gu 24564, Korea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 및 극한기후의 빈도 증가에 따라, 조경 및 정원 식물의 내한성 평가와 기후 

적응형 식물 소재 선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생식물은 지역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 기후

변화 대응형 식재 설계에 유망한 자원으로 평가되며, 이들의 내한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

된다. 특히, 쑥부쟁이속(Aster)과 원추리속(Hemerocallis)은 화색과 개화 특성이 다양하여 정원 및 조경 소

재로 활용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자생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내한성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속의 대표 자생종(쑥부쟁이속 3종, 원추리속 2종)을 선정하여 기후변화 대응형 

식재 소재 선발을 위한 내한성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저온 처리에 따른 전해질 유출 반응을 분석하고 비

선형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종별 치사온도(LT₅₀)를 추정하였다. 각 식물의 잎 조직(0.25 g)을 채취하여 0, 

-4, -8, -12, -16, -20 ℃에서 30분간 저온 처리한 후 전해질 유출량을 측정하고, 상대 전해질 유출율(Rt, %)

을 산출하였다. 이후 온도와 전해질 유출 간의 관계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가정하고, 로지스틱 및 

Gompertz 기반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종별 LT₅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해질 유출은 온도 감소에 

따라 S자형 증가 패턴을 보였으며, 이는 저온 스트레스에 따른 세포막 안정성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LT₅₀는 해국(Aster spathulifolius) -12.99 ℃, 벌개미취(A. koraiensis) -10.19 ℃, 좀

개미취(A. maackii) -9.44 ℃로 나타나 쑥부쟁이속 내에서는 해국이 가장 높은 내한성을 보였다. 원추리속

에서는 백운산원추리(Hemerocallis hakuunensis)의 LT₅₀가 –10.14 ℃로 나타나 노랑원추리(H. citrina, 

-9.86 ℃)보다 낮은 치사온도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내한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속 내에서도 

종 간 내한성 차이가 명확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단순한 분류학적 유사성만으로는 기후 적응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극한 저온 환경에 적응 가능한 자생식물 자원을 선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원 식재 설계 및 도시 녹지 조성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KNA1-5-3-24-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kml82@korea.kr, Tel: +82-033-48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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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oil Disinfestation on Fusarium Suppression and Yield of 

Rehmannia glutinosa Under Continuous Cropping Conditions

Eun Suk Lee1*, Chang Su Kim1, Hyun Soo Jung1, 

Jung Hyun Yoo1, and Ju Hee Kim2

1Researcher and 2Senior Researcher, Resource Plant Research Institute, Jeonbuk Stat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Jinan 55440, Korea

Rehmannia glutinosa is a representative medicinal crop that is highly susceptible to continuous 

cropping obstacles. Although the exact cause of this phenomenon has not been fully elucidated, an 

increase in the density of Fusarium spp. in the soil is considered a major contributing factor. As a result, 

farmers are required to secure new cultivation sites each year, leading to instability in the produc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chemical fumigants (dazomet 

(granular), metam sodium, and dimethyl disulfide (liquid)) and solarization on the suppression of 

Fusarium density, as well as on the growth and yield of R. glutinosa under greenhouse continuous 

cropping conditions.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using soil from a rain-shelter greenhouse in Jinan, 

Jeonbuk Province, where continuous cropping had been practiced for two years. For metam sodium and 

dimethyl disulfide (liquid), and solarization treatments, the soil was treated after sufficient irrigation 

followed by greenhouse sealing, whereas dazomet (granular) was applied without prior irrigation and the 

greenhouse was subsequently sealed. Soil disinfestation was conducted from June to August 2024, and its 

effectiveness was evaluated after transplanting in 2025.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nsity of Fusarium 

spp. in the soil was markedly reduced to approximately 0.1% in all treatments after disinfestation. 

Although the pathogen density slightly increased after transplanting, it remained lower than the 

pre-treatment level. In particular, F. oxysporum and F. solani, major pathogens of R. glutinosa, were 

rarely detected in the dazomet (granular)-treated plots even after transplanting, indicating strong pathogen 

suppression. The emergence rate after transplanting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mong treatments; 

however, the untreated control showed a lower emergence rate (approximately 96%) compared with the 

disinfested treatments (approximately 99%). Furthermore, mortality in the untreated control increased 

sharply after September, indicating severe damage caused by continuous cropping. Root rot incidence 

was high in the untreated control (57.3%), whereas it was markedly reduced to 0.3–7.1% in the soil 

disinfestation treatments. Yield was highest in the solarization treatment (1,722.2 kg/10a); however, its 

application is limited to midsummer. In contrast, dazomet (granular) showed slightly lower yield than 

solarization but exhibited strong pathogen suppression, low root rot incidence, and stable yield 

performance, suggesting its high potential for application in year-round production systems.

*(Corresponding author) es10014@korea.kr, Tel: +82-63-29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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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백나무 탄소저장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평가를 위해 완도수목원 시험림에 자생하는 동

백림을 대상으로 매목조사(수고, 흉고직경, 수관폭) 및 목편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사 10° 내외의 완만한 

구간에서 20m x 20m 방형구 6개를 설치하여 총 153본에 대해 매목조사를 실시하였고, 평균직경급을 가

지는 개체목 20본에서 목편을 추출하여 연령에 따른 생장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목의 평균 연령

은 약 40년생으로 조사되었고,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탄소 저장량은 42.8 tC/ha로 나

타났다. 또한, 연령별 생장곡선식(수고, 흉고직경) 모델링을 통해 생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연령별 탄소 저장량을 산출한 결과 40년생에서 ha당 탄소 저장량이 41.4∼42.6 tC/ha,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5.6∼6.0 tCO2/ha으로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남부권역 주요 조림 수종인 편백, 중부지방 소나무보다 낮은 값으로 타 수종보다 생장이 느린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동백나무의 생장특성 및 목편 분석을 통해 연령별 수고 생장 

모델을 개발하고, 연령별 탄소저장량 및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Corresponding author) youngki.kim@scnu.ac.kr, Tel: +82-61-75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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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ontainer Volume on Growth and Root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Rhus chinensis Mill. Seedlings

Da Som Kim, Hyeok Lee, Da Seul Jeong, Min Jung Kong, and Jae Sun Yi*

Ecological Forest Restoration Office, Baekdudaegan National Arboretum, Bonghwa-gun 2160-53, 

Republic of Korea

Rhus chinensis Mill. is a deciduous small tree widely distributed across Korea, well adapted to dry, 

sunny conditions, and suitable for vegetation restoration on degraded slopes due to its cold tolerance. 

Recently, this species has been widely utilized in ecological restoration as a restoration species. However, 

optimal nursery practices particularly appropriate container size for efficient seedling production remain 

poorly understood.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container volume on seedling growth and root 

development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seedling specification standardization. Seedlings were grown in 

6-, 12-, and 15-cell plug trays for 12 weeks. Growth traits (height, root collar diameter, H/D ratio) dry 

weight of individual plant parts(leaves, shoot, and root), and the top to root(T/R) ratio were measured, 

and relative growth rates were analyzed over time. Root collar diameter increased with container volume, 

indicating enhanced radial growth in larger containers. Relative height growth was initially higher in 

6-cell trays but slowed after 3 weeks, while smaller containers showed steadier growth through 12 weeks. 

Dry weight and T/R ratio also differed among treatments, with the 15-cell tray showing the lowest T/R 

ratio (1.65). The seedling quality index (SQI) was highest in 6-cell trays (4.13), followed by 12-cell 

(2.22) and 15-cell trays (1.70), indicating that larger container volumes improve overall seedling balance 

and quality.  These findings provide essential data for optimizing container selection and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in large scale restoration programs.

Key words: Rhus chinensis, Container Volume. Seedling growth, Ecological restoration

*(Corresponding author) aerides@koagi.or.kr, Tel: +82-54-679-2711



50
2026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

E-P-6

�¾� EFG� HI� È&���
������ ������� É}))Ê;*B� �\³\0� $w

차은빈1,2, 박병준1, 조승주1, 이재환2,3, 이사무엘2,3, 이정근2,3, 남상용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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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hotomorphogenesis of Korean Wormwood (Artemisia 

indica Willd.) According to Light Quality Conditions

Eun Bin Cha1,2, Byung Jun Park1, Seungju Jo1, Jea Hwan Lee2,3, Samuel Lee2,3, 

Jeong Geun Lee2,3, and Sang Yong Nam2,3*

1DMZ Forest Biologic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gu 24564, Korea
2Natu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Sahmyook University, Seoul 01795, Korea

3Department of Environmental Horticulture, Sahmyook University, Seoul 01795, Korea

식물에서 광형태형성 반응은 그 수준이 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쑥(Artemisia 

indica Willd.)에서의 특정 파장에 대한 특이적인 광형태형성 반응과 수준에 대한 보고를 찾아보기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쑥의 광 수용 및 형태 변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행되었다. 실험은 9주

간 세 개의 단색광 유형(적색, 녹색, 청색 LED) 및 다섯 개의 복합광 유형(보라색 및 2100K, 3000K, 

4100K, 6500K의 백색 LED)의 여덟 가지 광질 조건을 적용여 진행되었고, 쑥의 형태적 분화 양상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쑥은 3000K(0.047)과 4100K(0.044) 백색 LED에서 높은 충실도(compactness)를 보였고, 

절간 생장은 적색 LED(1.18cm)에서 가장 낮았고, 보라색 LED(1.78cm)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엽수는 

3000K 백색 LED(21.11개)에서 가장 많았고, 청색 LED(14.45개)에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었다. 잎의 

두께는 가장 얇게 나타난 3000K 백색 LED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잎의 형태에서는 적색

과 녹색 LED에서 엽병 길이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엽면적의 경우 보라색 LED(20.89cm2)에서 가

장 높았으며 4100K(14.25cm2)과 6500K(14.60cm2) 백색 LED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열편

(lobe)의 분화 정도는 녹색 LED에서 넓은 계층으로 분화되었고, 4100K 백색 LED에서 얇은 계층으로 분

화되어 침형의 잎이 관찰되었다. 반면, 엽면적에 대한 엽장 및 엽폭의 비율은 처리구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상편생장(epinasty)을 분석한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세로 방향보다 가로 방향에서 더 큰 

상편생장을 보였고 적색 LED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청색 LED에서는 타 처리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생육은 단색광 LED에 비해 백색광 및 보라색 LED에서 양호하였으며 단

색광에서 형태변이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파장에 대한 쑥의 광형태형성 반응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작용 기작 및 파장의 비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Corresponding author) namsy@syu.ac.kr, Tel: +82-02-339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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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eaweed-based Liquid-fertilizer Application on Growth of 

Mustard Greens, Brassica juncea (L.) Czern.

Kyung-Nam Lee1 and Chang-Hyu Bae2,3*

1MS Course Student and 2Professor, 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e, Graduate School,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3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Life Scienc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본 연구는 돌산갓(Brassica juncea (L.) Czern.) 2품종(‘알싸미’, ‘순동이’)을 대상으로 시판 해조류 액비 

처리가 공시작물의 초기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대조구와 2종류 해조류 액비를 

1000배, 500배, 250배액으로 희석하여 정식 20일 후부터 1주 간격으로 총 4회 관주처리하고, 최종 처리 1

주 후부터 생장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품종과 액비 종류 및 처리농도에 따라 작물의 생장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액비의 종류 및 처리농도에 따라 250배~1000배 희석구에서 초장 증가(19~70%)가 

뚜렷하고, 형태적 지표에서 변화가 뚜렷하였으나 생리적 지표를 나타내는 SPAD, NDVI에서 뚜렷한 차이

가 없었다. 액비 A 1000배 처리에서 갓 ‘순동이’품종은 액비 A 250배 처리에서 건물중 1.1 g으로 무처리

구(0.5 g)에 비하여 양호한 생장을 보이고, ‘알싸미’품종은 액비 B 500배에서 건물중 0.9 g으로 비교적 양

호한 생장을 나타내었다. T/R율은 대부분의 처리구에서 3~8 범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갓 ‘알싸미’

품종은 액비 B 250배 처리에서 1.2로 급감하여 지상부 생장이 크게 억제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

이 해조류 액비시용의 효과는 작물의 종류와 품종, 액비 종류, 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갓 ‘알싸미’품종은 액비 B 고농도(250배 희석) 처리에서 건물중이 63% 급감하여 해조류 액비가 특

정 품종에 심각한 생장 억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해조류 액비의 시용이 작물 

종뿐만 아니라 품종, 액비 종류, 희석 배율의 조합에 좌우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친환경 농자재 

액비라 하더라도 작물 및 작물 내 품종별로도 적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작물 및 품종특성에 맞는 

시비 설계가 요구된다.

주요어: 돌산갓, 해조류 액비, 초기 생육, 작물별, 품종별 반응

[본 연구는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promotion program of SCNU. 또한 이경남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chbae@scnuchon.ac.kr, Tel: +82-61-750-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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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lants that can be Manufactured as 

Flower Tea among Food Ingredients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Korea

Suk-Keun Park*, Kyung-Bin Kim, Mi-Suk Kim, Kyoung-Nam Shin, 

Dul-Ja Nam, Ji-Yun Lim, Jeong-Mi Park

Co. Korea Flower Tea Association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세워

졌고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국무총리 직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승격하였다.  식품과 의약품에 관해 임상시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

해한 식품, 의약품을 분류, 고시,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험한 식품/의약품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최근에 음료시장의 확대에 따른 꽃차

시장도 커지고 있으며 단순 꽃차 음료 뿐만아니라 꽃차교육, 꽃차식물 재배 등으로 귀농인들에게 각광받

는 분야로 성장하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꽃차시장의 규모는 500~700억 정도로 추산하며 녹차

의 약 5%라고 한다. 식약처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황을 보면 2018년 

2월 현재에 식품재료는 4,915종이었고 그중에서 식물재료는 3,824종이었으며 꽃을 사용할 수 있는 종류

는 단지 176종에 불과했고 2023년 5월 현재 꽃차식물은 193종이었고 2025년 9월 현재 총 5,157종에서 식

물이 3,832종, 꽃차식물은 215종이었다.

식약처 식품원료중에서 꽃차식물의 문제점

1.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며 이는 꽃차식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식품원료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하다.

2. 꽃차식물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관대하고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에는 엄격하

면서도 외국에서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허가가 안되는 것(버터플라이피)들이 있다.

3. 식품원료목록을 검토하여 보면 선정 위원들이 약대 및 식품 교수들로 되어 있어 식물 및 학명에 대한 오류

(이명, 학명, 명명자 표기 등이 일관성이 없고 사용부위 용어의 통일이 필요. 전체, 전초, 식물학적 오류. 

열매마,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붉은 토끼풀)가 많아 식물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4.같은 속의 식물을 류(spp)로 풀지 않고 서너 종만 인정하는 것이 여럿 있다.

5. 원재료명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표기가 가능한 것이 상당수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Corresponding author) bgarden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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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

사단법인 한국꽃차협회

A Study on the High Loss Rate of Transplanting in Wild Flowers

Suk-Keun Park*

Co. Korea Flower Tea Association

고손율(枯損率)이란 보통은 수목에서 이식시에 고사(말라죽음)하거나 손상되는 비율을 말하며 조경수

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나 초본식물인 야생화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나 최근에 토지 수용에 따른 

농장 이전 및 야생화 이식이 문제가 되고 있어 초본식물에 대한 고손율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농장 이전시 큰 교목 아래의 반음지에 있던 야생화를 이전하거나, 15년 이상 적응된 토양이 붕괴되어 토양

미생물이 단절되거나, 굴취 후 임시 보관했다가 재 식재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손율이 1.5~3배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야생화의 구분에 따른 고손율

구분 일반 이식(%) 보관 후 재 식재(%) 해당 식물

일반 야생화 10~25 30~60 금계국, 루드베키아, 억새

반음지 야생화 15~30 40~70 비비추, 맥문동, 산마늘, 곰취

습지/수생식물 10~20 30~50 수련, 부들, 창포, 꽃창포

구근 식물 5~15 20~40 튤립, 수선화, 히야신스

희귀 산지 식물 30~50 60~90 얼레지, 깽깽이풀, 복주머니란

1. 고손의 정의 및 범위 (가치 하락 판단 기준)

- 직접 고사: 환경 부적응 및 스트레스로 인한 개체 전체 사멸

- 생리적 손상: 잎끝 갈변, 고유 무늬소멸, 색상 변질로 인한 관상 가치 상실

- 성장 저해: 신아(新芽) 미발생, 기형적 성장, 생장 불량 및 점진적 퇴보

- 개화 불능: 화형 변이, 화색 발현 실패 및 품종 고유 특성 상실 등

2. 고손율 판단 기준 (응답 번호 선택 / 재배 환경 변화 후 1년 변화 범위)

번호 고손율 범위 상 태 정 의

 <1> 10%   미만 (매우 안전) 환경 변화 영향 미미 

 <2> 10% ~ 19% (주의 필요) 경미한 성장 저해 및 생리 장해

 <3> 20% ~ 29% (요주의)  시각적 손상 및 시장 가치 하락 시작

 <4> 30% ~ 39% (상당한 위험) 품종 특성 훼손 및 상품성 저하

 <5> 40% ~ 49% (심각한 가치 훼손) 장기적 회복 불투명/개체 위기

 <6> 50% 이상 (회복 불가능) 사실상 폐사 및 종 보존 불가 수준

결론적으로 볼 때에 10년 이상 오래된 정원의 야생화들을 이식시에는 군락, 토양, 미생물 등이 총체적으

로 작용하여 단순 식물 이동이 아니고 생태계 붕괴형 이전으로 고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Corresponding author) bgarden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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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꽃차협회

A Study on the Research of Ecological Environment and Herb Plants 

In Wonju Herb Farm

Suk-Keun Park*, Kalra Choi

Co. Korea Flower Tea Association

원주허브팜(Wonju Herb Farm)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소재했던 사립 박물관으로 1999년 농경지

에 식물을 심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준비하여 2008년 5월에 개관한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의 식물 박물관

이며,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만, 2019년 12월에 일대가 새 원주역 인

근의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로 편입되며 2020년 말에 폐장하였고 17,000m² (약 5,200평)의 면적에 허브와 

야생화 등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었다. 원주허브팜은 복합 생태계형 정원(자연형 식물군락)으로 다층 식생

구조로 교목, 관목 및 초본으로 자연 숲과 유사한 수직적 생태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군락 간 경계가 없는 

자연형 분포이며 연못이 7개, 돌담, 경사지, 동산 등이 있고 인공 정원이나 자연에 가까운 반 야생 생태계

를 이루고 있다. 특징으로는 다층 혼합 군락 구조, 연목 중심의 수생-육상 연계 생태계, 경사지 및 미세 지

형 생태, 10년 이상 축적된 유기물 기반 토양 생태, 완전 야생이 아닌 지속적 관리속에서 인위 + 자연혼합 

시스템으로 다층 혼합 식생과 수생, 육상 생태가 결합된 장기 형성 자연형 복합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초

본식물 조사는 2024년 3~6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초종은 49과 222종 1,634,550본으로 조사되었고 1년초는 

6종, 2년초는 3종 및 다년초가 213종으로 전체의 95.9%를 차지하였고 영어 이름으로 불리우는 허브는 53

종으로 전체의 23.9%이었고 야생화가 169종으로 76.1%를 차지하여 이름은 허브팜이나 허브보다 야생화

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과별 특성은 국화과(32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합과(31종), 꿀풀과(30

종), 산형과(12종), 미나리아재비과(12종), 벼과(8종), 돌나물과(6종), 붓꽃과(6종), 석죽과(6종), 앵초과(4

종), 장미과(4종), 현삼과(4종), 마편초과(3종), 범위귀과(3종), 수련과(3종), 수선화과(3종), 아욱과(3종), 

이질풀과(3종), 지치과(3종), 천남성과(3종), 초롱꽃과(3종), 가지과(2종), 꽃고비과(2종), 난초과(2종), 마

타리과(2종), 매자나무과(2종), 물레나물과(2종), 바늘꽃과(2종), 십자화과(2종), 양귀비과(2종), 제비꽃과

(2종), 가래과(1종), 닭의장풀과(1종), 마디풀과(1종), 면마과(1종), 박주가리과(1종), 방동사니과(1종), 번

행초과(1종), 부들과(1종), 부처꽃과(1종), 부처손과(1종), 삼백초과(1종), 속새과(1종), 시계꽃과(1종), 쐐

기풀과(1종), 조름나물과(1종), 콩과(1종), 한련화과(1종), 협죽도과(1종)이었다.

주요어: 원주허브팜(Wonju Herb Farm), 생태환경(Ecological Environment), 초본식물(Herb Plants) 

*(Corresponding author) bgarden2000@naver.com



2026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
55

E-P-11

àáB� ��� �� ÛÜâXG� HI� ÕÖ×�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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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꽃차협회

A Study on the High Loss Rate of Relocation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Cymbidium goeringii

Suk-Keun Park*

Co. Korea Flower Tea Association

춘란(春蘭)은 난초과에 속하는 상록다년초로 꽃이 일찍 피기 때문에 보춘화(報春花)라고도 부르며 학명

은 Cymbidium goeringii 이고 이른 봄에 뿌리목으로부터 잎보다 훨씬 짧은 한 개의 화경주가 나와서 끝에 

한 개 때로는 두 개의 꽃이 달리며 꽃은 지름이 4∼5㎝이고 연한 황녹색이며 다소 향기가 있으며 많은 품

종이 개발되어 있어 고가의 춘란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 매년 전국적으로 많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춘란을 재배하는 춘란인의 모임도 활성화 되어 있으나 잦은 전시회와 판매에 따른 이동 등으로 식물체가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배 환경 변화에 따른 고손율을 알아보고자 75

명의 춘란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고손(枯損)의 정의 및 범위 (가치 하락 판단 기준)

- 직접 고사: 환경 부적응 및 스트레스로 인한 개체(촉) 전체 사멸

- 생리적 손상: 잎끝 갈변, 고유 무늬소멸, 색상 변질로 인한 관상 가치 상실

- 성장 저해: 신아(新芽)미발생, 기형적 성장, 벌브 형성 불량 및 점진적 퇴보

- 개화 불능: 화형 변이, 화색 발현 실패 및 품종 고유 특성 상실 등

2. 고손율 판단 기준 (응답 번호 선택 / 재배 환경 변화 후 1년 변화 범위)

번호 고손율 범위 상 태 정 의

 <1> 10%   미만 (매우 안전) 환경 변화 영향 미미 

 <2> 10% ~ 19% (주의 필요) 경미한 성장 저해 및 생리 장해

 <3> 20% ~ 29% (요주의) 시각적 손상 및 시장 가치 하락 시작

 <4> 30% ~ 39% (상당한 위험) 품종 특성 훼손 및 상품성 저하

 <5> 40% ~ 49% (심각한 가치 훼손) 장기적 회복 불투명/개체 위기

 <6> 50% 이상 (회복 불가능) 사실상 폐사 및 종 보존 불가 수준

응답자의 재배지역은 강원도(1명), 경기도(7명), 경남(4명), 경북(1명), 광주광역시(15명), 대구광역시(4

명), 대전광역시(1명), 부산광역시(1명), 서울특별시(2명), 인천광역시(3명), 전남(21명), 전북(10명), 충남

(2명), 충북(3명)이었다. 응답자의 재배경력은 10년(4명), 11년(1명), 12년(1명), 15년(2명), 17년(2명), 20

년(7명), 24년(1명), 25년(3명), 30년(12명), 31년(2명), 35년(9명), 36년(1명), 37년(1명), 38년(2명), 40년

(17명), 41년(2명), 42년(3명), 43년(3명), 45년(2명)으로 75명의 평균은 31.5년이었다. 배양장 이전시 품

종별 고손율 평가는 재배 환경 변화 후 1년 변화의 고손율로 일반 품종은 20.7%, 고가 춘란은 31.9%로 조

사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bgarden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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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elanogenic Effect of Resolvin D5 via Modulation of the 

ROS/p38/β-Catenin/MITF/Tyrosinase Axis

Bo Hee Seo1, Jeong Won Choi2, Hyeok Jin Choi1, So Jung Park1, Gyeong Eun Im1, 

Ha Eun Kim3, Sechul Hong4, and Jin Boo Jeong5*

1Graduate student, 2Post-doc, 3Undergraduate student and 5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4Test Analysis Research Center, Gumi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Gumi 39171, Korea

Excessive melanin production contributes to various hyperpigmentation disorders such as melasma, 

solar lentigines, and 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which can negatively affect both aesthetic 

appearance and quality of life. In search of safer and mechanism-driven depigmenting agent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Resolvin D5 (RVD5) in α-MSH-stimulated B16F10 melanoma cells. RVD5 

significantly reduced both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melanin levels without compromising cell 

viability. Mechanistically, RVD5 suppressed tyrosinase expression and activity, along with 

downregulation of upstream regulators MITF and β-catenin. RVD5 also inhibited the phosphorylation of 

MAPKs, particularly p38, which was identified as a key mediator of melanin output. In parallel, RVD5 

displayed antioxidant properties by dose-dependently reducing intracellular ROS levels. The ROS 

scavenger NAC mimicked the effects of RVD5, further supporting a ROS-dependent signaling 

mechanism. Overall, our findings demonstrate that RVD5 attenuates melanogenesis through combined 

antioxidant action and inhibition of the ROS/p38/β-catenin/MITF/tyrosinase axis, highlighting its 

potential as a safe and targeted anti-melanogenic ag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8R1A6A1A03024862), the R&D 

Program for Forest Science Technology (Project No. RS-2024-00405196) provid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and the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Grant No. RS-2024-00398879)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jb0403@gknu.ac.kr, Tel: +82-54-82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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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stimulatory Effects of Sambucus racemosa subsp. pendula Fruit 

Extract via the TLR4-ROS-JNK/NF-κB Axis in RAW264.7 

Macrophages

Gyeong Eun Im1, Jeong Won Choi2, Hyeok Jin Choi1, So Jung Park1, Bo Hee Seo1, 

Ha Eun Kim3, Sechul Hong4, and Jin Boo Jeong5*

1Graduate student, 2Post-doc, 3Undergraduate student and 5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4Test Analysis Research Center, Gumi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Gumi 39171,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munostimulatory effects of SRF in RAW264.7 macrophages. SRF 

enhanced NO production, iNOS expression, cytokine secretion (IL-1β, IL-6, TNF-α), and phagocytic 

activity without affecting cell viability. Mechanistically, SRF-induced macrophage activation was 

abrogated by a TLR4 inhibitor but not by a TLR2 inhibitor, indicating TLR4 dependence. Furthermore, 

JNK and NF-κB signaling pathways were activated by SRF in a TLR4-dependent manner, as shown by 

inhibitor studies and phosphorylation analysis. SRF also increased intracellular ROS levels via TLR4, 

and ROS inhibition suppressed SRF-induced JNK and NF-κB activation and subsequent NO produ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RF activates macrophages through the TLR4-ROS-JNK/NF-κB axi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8R1A6A1A03024862), the R&D 

Program for Forest Science Technology (Project No. RS-2024-00405196) provid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jjb0403@gknu.ac.kr, Tel: +82-54-820-7757



58
2026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

F-P-3

Laetiporus sulphureus Mycelial Extract Promotes Melanogenesis through 

p38 MAPK-Dependent Regulation of the β-Catenin/MITF/Tyrosinase 

Axis and Rho GTPases

Ha Eun Kim1, Jeong Won Choi2, Hyeok Jin Choi3, So Jung Park3, Gyeong Eun Im3, 

Bo Hee Seo3, Sechul Hong4, and Jin Boo Jeong5*

1Undergraduate student, 2Post-doc, 3Graduate student and 5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4Test Analysis Research Center, Gumi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Gumi 39171, Korea

Laetiporus sulphureus mycelial extract (LSM) has shown potential as a pigmentation modulat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LSM on melanogenesis in B16F10 cells. LSM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melanin content. It also upregulated tyrosinase protein expression and 

activity, along with MITF and β-catenin levels. LSM activated ERK1/2, p38, and JNK phosphorylation; 

however, only p38 inhibition suppressed LSM-induced melanin synthesis and the expression of 

melanogenesis-related proteins. Moreover, LSM increased the protein levels of Rho family GTPases 

(Cdc42, Rac1, RhoA), which was also blocked by p38 inhibi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SM 

promotes melanogenesis through p38 MAPK-dependent activation of β-catenin/MITF/tyrosinase axis and 

Rho GTPases, highlighting its potential as a natural pigmentation enhance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8R1A6A1A03024862), the R&D 

Program for Forest Science Technology (Project No. RS-2024-00405196) provid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jjb0403@gknu.ac.kr, Tel: +82-54-820-7757



2026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
59

F-P-4

ãpb� äåæ&���

���� ������ çè9è}*� .�� 
0e� �1� ��

év� ÛÜ� ��� 1OOê� ½ë

손용환1, 권민지2, 정희영1, 손호준3, 송정호4, 정대희3*
1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사연구원, 2석사연구원, 3임업연구사, 4임업연구관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Growth Characteristics and 

Climato-edaphic Factors of Angelica gigas Nakai in Cultivation Sites

Yonghwan Son1, Min Ji Kwon2, Hui-Yeong Jeong1, Ho-Jun Son3, 

Jeong Ho Song4, and Dae Hui Jeong3*

1Postdoc, 2Post-Master’s Degree Researcher, 3Researcher, 4Senior Researcher, Forest Medicinal 

Resources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Yeongju 36040, Korea

본 연구는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의 주요 생육 지표(초장,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와 환경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국내 주요 재배지 평창, 제천, 봉화 및 울진 4지역 29재배지를 대상으로 입지 

환경이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PCA) 결과, 기상 및 토양 요인의 제1주성분

(PC1) 설명력은 각각 51.45%와 30.16%로 나타나, 참당귀의 전반적인 생육은 지엽적인 토양 조건보다 거

시적 기후 및 지형 요인에 의해 더 뚜렷하게 군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상 환경 중 해발고도는 초장

(r=0.405, p<0.001), 지상부 생체중(r=0.239, p=0.004), 지하부 생체중(r=0.366, p<0.001)과 유의미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연평균 기온(Bio1)과 가장 습한 달의 강수량(Bio13)은 초장, 지상부 및 지

하부 생체중 등 조사된 모든 생육 지표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r=－0.485∼－0.222, p<0.01)를 나타내

어, 여름철 고온과 집중호우를 회피할 수 있는 서늘한 고지대 미기후가 생육에 유리함을 시사했다. 토양 

특성의 경우 생육 부위별 요구도가 상이하였다. 지하부 생장(뿌리 생체중)은 토양 내 모래 비중과 양의 상

관관계(r=0.374, p<0.001)를, 미사 비중과는 음의 상관관계(r=-0.386, p<0.001)를 나타내어 근권의 통기

성 및 배수성이 우수한 사질 토양 조건이 비대 생장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지상부 생체중은 토양 

유효인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264, p=0.001)를 보여 화학적 양분 조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

다. 결론적으로 참당귀의 안정적인 생장에는 고지대의 기후 조건과 배수가 양호한 사질 토양이 복합적으

로 요구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고품질 참당귀 생산을 위한 최적 재배지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사업번호:FP0802-2023-01-2026) 지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

니다.]

*(Corresponding author) najdhda@korea.kr, Tel: +82-54-63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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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Marker Compounds and Identification of 

Optimal Ecological Conditions for Angelica gigas Nakai Using 

Machine Learning and Genetic Algorithm

Yonghwan Son1, Min Ji Kwon2, Hui-Yeong Jeong1, Ho-Jun Son3, 

Jeong Ho Song4, and Dae Hui Jeong3*

1Postdoc, 2Post-Master’s Degree Researcher, 3Researcher and 4Senior Researcher, Forest Medicinal 

Resources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Yeongju 36040, Korea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의 약리적 효능은 2차 대사산물 함량에 의해 결정되며, 대한민국 약전

(KP)은 지표성분(Nodakenin,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총합 6.0% 이상을 품질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효성분은 재배지의 기상 및 토양 환경에 따라 극심한 변이를 보여 고품질 규격품의 

안정적인 생산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참당귀 재배지 29곳(145개체)의 기후 및 토양 데이

터를 수집하고, 6종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표성분 총함량 및 Decursin 함

량을 예측하는 생태 모델을 구축하였다. 정량 분석 결과, 재배지에 따라 총함량은 2.54%에서 8.20%까지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그중 Decursin이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모델 평가 결과, 총함량은 지

형(해발고도) 변수를 결합한 SVR 모델 R2CV=0.4816), Decursin 함량은 XGBoost 모델(R2CV=0.5593)에서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나타냈다. 변수 중요도 분석 결과, 총함량과 Decursin 모두 미사 함량과 유효인산이 

결정적인 토양 인자로 작용했으며, 기상 인자 중에서는 해발고도와 여름철 최고기온(Bio10)이 주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최우수 예측 모델을 적합도 함수로 한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적용

해 약전 기준(6.0% 이상)을 초과 달성하기 위한 생태적 임계치를 역산하였다. 그 결과, 지표성분 총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최대 8.28%)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는 해발 663.2 m의 서늘한 고지대 미

기후와 더불어, 극도로 높은 수준의 유효인산(2,140 mg/kg) 및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미사 13.36%) 조건

이 복합적으로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사업번호:FP0802-2023-01-2026) 지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

니다.]

*(Corresponding author) najdhda@korea.kr, Tel: +82-54-63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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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Based Standardization of Lagerstroemia indica L. from 

Namwon for Use as a Functional Raw Material

Yuna Park, Chan Mi Park, Gun Su Cha, Beom Seok Lee, and Jihyo Kim*

Institute of Natural Bio Industry for Namwon, Namwon-si, 55801, Korea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L.)는 부처꽃과(Lythraceae)에 속하는 관상수로 널리 활용되는 식물자

원이지만 최근 항산화 및 항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면서 산업적 활용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

나 산지, 식물 부위 및 수확시기 등에 따른 성분 조성의 큰 변동성은 산업적 원료 활용에 있어서 주요한 제

한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원 지역 배롱나무의 잎, 꽃 및 가지를 대상으로 페놀화합물 33종을 

LC-MS/MS 기반으로 정량 분석하고 부위별 페놀화합물 함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잎에서는 Ellagic 

acid, Rutin, Quercetin, 꽃에서는 Ellagic acid, Gallic acid, Rutin, 가지에서는 Ellagic acid, Quinic acid, 

Gallic acid 순으로 성분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페놀화합물 33종 중 배롱나무 잎, 꽃, 및 가지 부위에

서 0.1㎎/g 이상 검출된 성분인 Ellagic acid, Gallic acid, Rutin, Quercetin, Quinic acid, Astragalin, 

Chlorogenic acid, Catechin 및 Hyperoside 등을 포함한 총 11종을 지표성분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

성분 11종을 기준으로 수확시기(잎 6–8월, 꽃 7–8월, 가지 5-8월)에 따른 성분 변화를 비교하여 부위별 최

적 수확시기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1종 지표성분의 총 함량은 잎은 6월, 꽃은 7월 수확 시 가장 높았

다. 잎은 6월 수확 시 8월 대비 지표성분 총 함량이 약 20% 높았으며, 그 중 Rutin과 Keampferol은 6월에

서 8월로 갈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꽃은 7월 수확 시 8월 대비 지표성분 총 함량이 약 

30% 높았으며, 그 중 Rutin은 8월 대비 7월에 12.3배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반면 가지의 경우 지표성분 함

량은 수확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함량 수준이 낮아 실질적 활용성

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남원 배롱나무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표성분과 수확시

기에 기반한 원료표준화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RS-2024-00444450) fund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 Korea).]

*(Corresponding author) gmjc4@nbn.re.kr, Tel: +82-63-633-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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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emperature Treatment During Sclerotium Formation in 

Greenhouse Box Cultivation of Wolfiporia cocos

Hyun Soo Jung1*, Chang Su Kim1, Eun Suk Lee1, 

Jung Hyun Yoo1, and Ju Hee Kim2

1Researcher and 2Senior Researcher, Resource Plant Research Institute, Jeonbuk Stat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Jinan 55440, Korea

WolfiPoria cocos has high potential as a natural food material due to its excellent anticancer, 

antioxidant, and skin anti-aging effects; however, more than 90% of its supply currently depends on 

imports. Existing artificial cultivation methods for WolfiPoria cocos are difficult to manage, while field 

cultivation presents challenges such as difficulty in site selection, high labor requirements, and 

contamination by foreign material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cultivation techniques for 

securing industrial raw materials of WolfiPoria cocos. In a previous study, box cultivation in a 

greenhouse was attempted, and a growth medium with superior yield was selected (composition: 50% 

peatmoss + 50% perlite). Since sclerotium formation is a critical factor affecting yiel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temperature conditions during this stage. WolfiPoria cocos mycelia 

were inoculated on June 11, 2025, and cultivated in boxes in a greenhouse. During the late August period 

when sclerotia were forming (August 22, 2025), the crop was subjected to two temperature treatments: ① 

fluctuating temperature conditions (alternating daily between 25°C and 15°C) and ② constant 

temperature conditions (22°C), each for 20, 30, or 40 days, after which it was returned to the greenhouse 

and grown until harvest on June 5, 2026.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st yield, 603kg/10a, was 

obtained from the 25∼15°C fluctuating temperature treatment for 40 days; however, this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e 22°C for 20 days treatment or from cultivation under greenhouse 

conditions without additional temperature treatment. In conclusion, when cultivating WolfiPoria cocos in 

boxes in a greenhouse, it appears possible to achieve yields comparable to those obtained under 

fluctuating temperature treatment even without applying separate temperature control during the 

sclerotium formation stage.

*(Corresponding author) hsjung95@korea.kr, Tel: +82-63-29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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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inflammatory Effect of Cinnamomum zeylanicum 

Methanol Extract in Raw264.7 Cells

Ji-Won Park1,2, Ok-kyoung Kwon3, Seung-Ho Kim3,4, Jung-Hee Kim3, Jin-Hyub Paik5, 

Sangho Choi5, Kyung-Seop Ahn3, and Jae-Hyoung Joo1,2*

1Division of Bioresource Development, Honam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HNIBR), Mokpo 58762, Korea
2Advanced Research Center for Island Wildlife Biomaterials, Honam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HNIBR), Mokpo 58762, Korea
3Natural Medicine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Chungbuk 28116, Korea
4College of 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Korea 

5International Biological Material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111 Gwahangno, Yuseong-gu, Daejeon 305-806, Korea

Cinnamon has been reported to exert diverse biological activities. In the present study,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Cinnamomum zeylanicum were investigated using a macrophage-mediated 

inflammatory model. NF-κB signaling activity was evaluated by Western blot analysis and semi-quantitative 

RT-PCR, while cytokine production was quantified using ELISA in RAW 264.7 macrophages.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treatment with the methanol extract of Cinnamomum zeylanicum (CZME) 

markedly suppressed the production and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including nitrite, 

prostaglandin E₂ (PGE₂), interleukin (IL)-6, IL-8, and tumor necrosis factor (TNF)-α. Furthermore, CZME 

significantly attenuated NF-κB activation, as well as the expression of its downstream target genes, such a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in a dose-dependent manner. 

Mechanistically, these inhibitory effects were associated with the suppression of p65 subunit 

phosphorylation and its subsequent nuclear translocation. Collectivel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CZME is mediated, at least in part, through the inhibition of the NF-κB 

signaling pathway, thereby highlighting its potential as a therapeutic agent for inflammatory diseases.

Key words: anti-inflammatory, Cinnamomum zeylanicum, Raw264.7, prostaglandin E2, nitrit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RS-2025-00523419).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Honam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HNIBR) through Project, fund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grant number HNIBR2026-B-1-12).]

*(Corresponding author) joo@hnibr.re.kr, Tel: +82-61-288-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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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Five Phedimus Species Native to Korea

Yuyeong Kim1,2, Hamin Lee1,2, Junwoo Bae1,2, Danyoung Kim1,2, Chaeyeon An1,2, 

Seung Youn Lee3, and Ju-Sung Cho1,2*
1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2Brain Korea 21 Center for Smart GreenBio Convergence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3Division of Smart Horticultural Science,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기린초속(Phedimus)은 돌나물과(Crassulaceae)에 속하는 다육성 여러해살이 초본 식물로, 전통적으로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일부 종

에 한정되어 있으며 종 간 생리활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동일 속 내에서도 종에 따라 

생리활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린초속 5종의 추출물로 항산화능 및 항염증 활성을 비교하

였다. 식물체는 국립경국대학교 유전자원포에서 지상부를 채취하였고, 동결건조 후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

하였다. 추출 조건을 선정하고자 기린초 [P. aizoon var. floribundus (H. Ohba)]를 대상으로 시료 1 g에 50 

ml의 70% 에탄올을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을 30, 45 및 60분간 수행하였다. 선정된 조건을 바탕으로 기린

초, 섬기린초 [P. takesimensis (Nakai) 't Hart], 가는기린초 [P. aizoon (L.) 't Hart], 애기기린초 [P. 

middendorffianus (Maxim.) 't Hart] 및 태백기린초 [P. latiovalifolius (Y. N. Lee) D. C. Son & H. J. Kim] 5

종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이후 수율,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고, 항염증 분석에는 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DMSO (100 mg·mL-1)에 재용해 후 사용하였다. 추출 시간별 실험 결과, 수율과 항산화 성분 함량 및 활성

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공정 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추출 시간을 30분으로 선정하였다. 기

린초속 5종의 수율은 17.2-28.1% 범위로 종간 차이를 보였으며, 그 중 태백기린초가 가장 높았다. 총 폴리

페놀 함량의 경우 애기기린초> 태백기린초> 기린초> 섬기린초> 가는기린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

의적인 차이를 확인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또한 애기기린초가 67.1 mg·QE·g⁻¹로 가장 높았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애기기린초(각 0.55 mg·mL⁻¹ 및 0.28 mg·mL⁻¹)와 태백기린초(각 0.75 

mg·mL⁻¹ 및 0.40 mg·mL⁻¹)에서 다른 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RC50 값을 나타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항염증 활성 평가에서 추출물을 50 µg·mL⁻¹ 농도로 처리한 결과,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

타내어 해당 농도 내에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화질소 생성 저해 활성을 분석한 결과, 5

종의 추출물 모두 LPS 단독 처리구(61.8 uM) 대비 유의적으로 NO 생성을 억제하였다. 특히 애기기린초 

및 섬기린초는 각각 33.9 µM (약 45% 감소) 및 39.3 µM (약 36%)으로 우수한 항염 활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 기린초속 5종 간에 항산화능 및 항염증 활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애기기린초가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농도별 항염증 및 미백 활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Corresponding author) jsc@chungbuk.ac.kr, Tel: +82-43-26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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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of PGPR Isolates for Plant Growth-Promoting Traits in 

Cucumis sativus L.

Mi Hee Kim, Ui-Lim Choi, Hyeonbin Kim, Dong-Uk Shin, and Gun Woong Lee*

Jeonju AgroBio-Materials Institute, Future Agriculture Team

Plant growth-promoting rhizobacteria (PGPR) are known to enhance plant growth through various 

biochemical and physiological mechanisms. this study aimed to screen and select PGPR strains with 

superior plant growth-promoting traits prior to application in Cucumis sativus L. A total of 18 bacterial 

isolates were evaluated for key functional traits, including indole-3-acetic acid (IAA) production, 

siderophore production, and phosphate solubilization activity.  Signifcat variation was observed among 

isolates. AP268 exhibited the highest IAA production, followed by AP76 and AP70, indicating strong 

auxin-producing potential. Strong siderophore activity was detected in AP256, AP264, AP268, E681, 

EXTN-1, and IN973a. In addition, AP70, AP162, AP177, AP182, and AP266 showed relatively high 

phosphate solubilization activity. Several strains demonstrated multi trait functionality across these 

categories.  Overall, selected PGPR strains showed strong potential as bio-inoculants for improving 

cucumber growth. Further plant-based validation is required to confirm their efficacy and to elucidate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PGPR-mediated growth promo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IPET) and Korea Smart Farm R&D Foundation(KosFarm) through Smart Farm 

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und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MSI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RS-2025-02307062).]

*(Corresponding author) gwlee@jami.re.kr, Tel: +82-63-7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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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Evaluation of Antioxidant Activities and Phytochemical 

Contents in Different Organs of Hemisteptia lyrata Bunge

Seong-U Ju, Ginna Lisseth Gamboa Barreto, and Young-Hwa Kang*

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s,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Republic of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d compare the antioxidant potentials of various plant 

organs (leaves, stems, roots, and flowers) of Hemisteptia lyrata Bunge, a traditional medicinal herb. The 

antioxidant activities were assessed usi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s. Additionally, the total 

phenolic content (TPC) and total flavonoid content (TFC) were determined to correlate phytochemical 

constituents with antioxidant efficacy.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variations in antioxidant 

capacity depending on the plant parts. The flower exhibited the highest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ith 77% values at 200 ug/mL for for ABTS, with 55% values at 200 ug/mL for DPPH respectively. 

This superior activity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highest levels of TPC and TFC found in the same 

organ. In contrast, the leave or stem showed relatively lower antioxidant activities and phenolic 

concentration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total phenolic/flavonoid contents 

and the radical scavenging abilities, suggesting that these secondary metabolites are the primary 

contributors to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H. lyrata. In conclusion, the flower of H. lyrata represents a 

potent source of natural antioxidants. These findings provide a scientific basis for the selective utilization 

of specific plant organs i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 ingredients and therapeutic agents.

Key words: Hemisteptia lyrata, Antioxidant activity, Functional compounds, Plant organs

*(Corresponding author) youngh@knu.ac.kr, Tel: +82-053-950-7752



2026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
67

F-P-12

oöoó÷� Ð|2�B� %�� Oø� 1ïùú� 
Ø� �n

박석근*, 김경빈, 신경남, 남둘자, 임지윤, 박정미

(사)한국꽃차협회

The 2025 Registered Trademark Patents Trend for Flower Tea in Korea

Suk-Keun Park*, Kyung-Bin Kim, Kyoung-Nam Shin, Dul-Ja Nam, 

Ji-Yun Lim, and Jeong-Mi Park

Co. Korea Flower Tea Association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

(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172개가 출원되었고 2025년에

만 9개가 출원되었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총 172개 중에서 포기 21개, 거절 37개, 등록 107개, 공

고 7개였다.

3. 2025년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9개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6개, 법인은 3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주요어: 꽃차, 특허, 상표등록

*(Corresponding author) bgarden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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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 김경빈, 신경남, 남둘자, 임지윤, 박정미

(사)한국꽃차협회

The 2025 Registered Trademark Patents Trend for Flower Tea in Korea

Suk-Keun Park*, Kyung-Bin Kim, Kyoung-Nam Shin, Dul-Ja Nam, 

Ji-Yun Lim, and Jeong-Mi Park

Co. Korea Flower Tea Association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서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52년 12월 31일까지 총 370개가 출원

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37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

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10(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

/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

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

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 꽃음료/2020, 향 강화 꽃차/2021, 꽃차드립백

/2022, 꽃차제조/2023, 기능성 목련꽃차/2023)은 14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37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25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꽃다비, 주식회사 플러드, ㈜우리꽃연구소, (주0블룸어스)나 기관(한국식품연구

원, 고창군), 대학(전남대, 동의대 2개)이 출원한 것이 12개였다. 

주요어: 꽃차, 특허, 실용신안

*(Corresponding author) bgarden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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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우1, 박재영1, 소주련1, 김동근2, 김석규3, 진종식2,3*
1전북대학교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2전북대학교 한약자원학과, 3주식회사 진씨드 부설연구소

Effect of LED Wavelength of the Hemp Sprout (Cannabis sativa L.) 

Growth and Secondary Metabolites

Min Woo Nam1, Jae Young Park1, Ju Ryoun Soh1, Dong Keun Kim2, 

Suk Kyu Kim3, and Jong-Sik Jin2,3*

1LED-Agri-bio Fus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ksan 54596, Korea
2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Resourc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ksan 54596, Korea

3Jinseed Co. Ltd. R&D Center, Iksan 54630, Korea

대마(Cannabis sativa L.)의 뿌리는 예로부터 통증 완화와 어혈 제거, 부인과 질환에 사용되었다고 동의보

감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대마의 꽃, 잎 등이 규제 대상으로 식의약소재로 이용이 힘든 상황이지만 대마

의 성숙한 줄기와 뿌리는 마약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마의 어린 뿌리 유근(幼根)에 해당하는 새싹대

마는 산업적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도취성분으로 알려진 THC(tetrahydrocannabinol)가 

0.3% 미만인 청삼 품종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대마유근의 생산성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

였다. 광조건은 식물의 발아와 이차대사물질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양한 광조건

에서 재배한 대마유근의 생산량과 이차대사물질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암조건, 청색LED 450 nm, 적색

LED 660 nm, 청색LED와 적색 LED혼합광 3개, UV LED 310 nm, white LED를 이용하여 8개의 광조건

을 적용하였고 파종 7일 후 대마유근 생산량과 페놀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를 참고하여 대마유근의 식의약소재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2025_IK_A_1)의 지원과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사업(사업번호: PJ017120)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jinseed2023@naver.com, Tel: +82-70-7687-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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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1, 남민우1, 소주련1, 김동근2, 김석규3, 진종식2,3*
1전북대학교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2전북대학교 한약자원학과, 3주식회사 진씨드

Development of Mass Production Technology for Hemp Sprout Using 

Mesh-net Germination Trays and Overhead Spraying Systems

Jae Young Park1, Min Woo Nam1, Ju-Ryoun Soh1, Dong Keun Kim2, 

Suk Kyu Kim3, and Jong-Sik Jin2,3*

1LED-Agri-bio Fus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ksan 54596, Korea
2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Resourc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ksan 54596, Korea

3Jinseed co., Ltd.

본 연구는 식의약 소재로서 가치가 높은 대마유근(hemp Sprout)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기존의 모래 및 

헝겊 재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무 재배 시스템과 메쉬망 발아틀을 활용한 표준화된 생산 공정을 고

안하고자 수행되었다. 대마 종자는 발아 시 동종타감작용(auto-allelopathy) 물질을 분비하여 파종 밀도가 

높을수록 발아율이 저해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분/1시간 간격의 주기적인 분무 관수 시스

템을 도입하여 타감 물질을 효과적으로 세척함으로써 높은 발아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로 60 

cm, 세로 90 cm 규격의 메쉬망(0.3 mm) 발아틀을 설계하여 종자가 겹치지 않게 파종하고, 하단에 육묘 트

레이를 설치하여 통기성을 확보함으로써 뿌리의 무름 증상을 방지하였다. 파종량에 따른 생산성 분석 결

과, 파종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300 g 이상 파종 시 파종량 대비 2배 이

상의 대마유근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표준 재배 공정은 암조건에서 약 6일간 재배하여 자엽 전개 

전 총 길이 10~15 cm 시점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본 기술은 기존 방식 대비 재배 공정이 간

편하고 대량 재배가 용이하여 향후 cannflavin 등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대마유근의 산업적 활용 및 고부

가가치 식의약 소재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2025_IK_A_1)의 지원과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사업(사업번호: PJ017120)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jinseed2023@naver.com, Tel: +82-70-7687-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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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rends in New Crop Variety Breeding and the 

Role of RDA Genebank

Hyeon Park, Hee-Jong Woo, Ho Cheol Ko, Yu Na Kang, 

Young-ah Jeon*, and Dong Su Yu*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Wanju 55365, Korea

As the global food crisis intensifies due to rapid climate change and population growth, securing 

genetic diversity and developing innovative varieties have become more critical than ever. In South 

Korea, the Korea Seed & Variety Service (KSVS) reported that 14,284 varieties were applied for or 

registered between 1998 and 2025, while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accounted for 

2,907 varieties. Depending on their research classification, these developed varieties are deposited at the 

RDA Genebank (https://genebank.rda.go.kr). Since its designation as the dedicated institution for new 

variety management in 2014, the Genebank has retrospectively registered a total of 1,083 accessions 

developed by the RDA, covering records from 2010 to 2025 alongside their physical samples. By crop 

category, these include 554 horticultural crops, 440 food crops, 72 special-purpose crops, and 17 others 

(forage crops). A topic modeling analysis using nouns extracted from breeding lineages, key 

morphological traits, distinctness from existing varieties, uniformity, and stability revealed 17 distinct 

topic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breeding efforts have focused on fruit appearance, growth 

characteristics, morphology, and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substances. Such trends suggest that variety 

development has been strategically driven by the goals of increasing crop productivity and creating 

economic added value. These insights into development trends will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genetic 

resources essential for future breeding and provide comprehensive trait information. Ultimately,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for future food security, 

sustainable food sources, and high-value crop discove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Functional genetic diversity analysis of genetic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 (Project No. PJ017566)”,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dsyu216@korea.kr, Tel: +82-063-238-4910

*(Corresponding author) yjeon@korea.kr, Tel: +82-063-238-4850



72
2026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

G-P-2

SNP-Based Population Structure and Breeding Potential of Landraces, 

Weedy Rice, and Wild Rice

Hyeon Park1†, Sang-Ho Chu2†, Hee-Jong Woo1, Ho Cheol Ko1, Young-ah Jeon1, 

Yuna Kang1, Yong-Jin Park2*, and Dong Su Yu1*

1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Wanju 55365, Korea
2Department of Plant Resour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32439, Korea

Rice (Oryza sativa 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ple crops worldwide, and the development of 

high-yielding cultivars with strong environmental adaptability is required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evaluation of diverse genetic resources, including weedy rice, landraces, 

and wild species, is therefore essential for identifying new breeding materials. In this study, genetic 

diversity and breeding potential were evaluated using 21,538 SNP markers in 1,090 rice accessions 

conserved at the RDA Genebank (www.genebank.rda.go.kr). Genetic diversity analysis showed that 

MAF, He, and PIC were relatively higher on chromosome 11, whereas observed heterozygosity (Ho) 

showed relatively higher values on chromosome 4. Admixture and Principal coordinates analysis (PCoA) 

revealed clear genetic differentiation among landrace, weedy, and wild rice populations. Furthermore, Fst 

analysis indicated that the weedy rice population collected in South Korea exhibited higher genetic 

differentiation from other populations, suggesting that this population possesses a relatively independent 

genetic structure. To identify accessions with genetic backgrounds similar to existing cultivars, IBS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showed an average IBS of 90.4%. Landrace accessions were 

predominantly detected in six cultivars, whereas weedy rice accessions were predominantly detected in 

three cultivars. These selected landrace and weedy rice accessions showed similar genetic backgrounds 

with the corresponding cultivars and may serve as potential breeding materials for future cultivar 

improvement. Overall, this study quantified the genetic diversity and population structure of rice genetic 

resources and identified potential breeding candidates, providing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ultivars adapted to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Functional genetic diversity analysis of genetic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 (Project No. PJ017566)”,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dsyu216@korea.kr, Tel: +82-063-238-4910

*(Corresponding author) yjpark@kongju.ac.kr, Tel: +82-041-33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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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형1*, 이영규1, 이용환2, 박세근3

1고령지농업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2식물병방제과, 농산물안전성부, 국립농업과학원, 
3해충잡초방제과 농산물안전성부 국립농업과학원

Investigation of Variety-specific Response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l Rot Symptoms in Kimchi Cabbage under 

Dry Greenhouse Cultivation Environments

Suhyoung Park1*, Young-Gyu Lee1, Yong Hwan Lee2, and Sekeun Park3

1Highland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Crop and Food Science, 

Pyeongchang 25342, Korea
2Plant Disease Control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Wanju 55365, Korea

3Pest and Weeds Control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Wanju 55365, Korea

강원 지역 고랭지는 위도와 고도가 높아 국내에서 여름 배추의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50년 이상 재배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가뭄과 장마가 반복되는 강우 패턴의 

변화, 그리고 연작으로 인한 토양 병충해 발생 증가 등으로 안정 생산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병충해 뿐 

아니라 다양한 생리장애도 자주 발생하며 작물보호제와 농자재 투입 증가로 농가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생리장애 중 하나인 속썩음 

증상의 예방을 위하여 강우가 차단된 시설에서 건조한 조건에서 재배하며 둔감한 품종의 선발을 실시하

였다. 관내 시설 하우스는 강원도 대관령면 해발 774m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하여 화

분에 3.5L의 토양과 1.5L의 상토를 골고루 섞어 충진하였고, 식물체 하나 당 하루 평균 144 ~ 260mL의 물

을 관수하여 재배하였다. 시비와 병충해 관리는 ‘배추 재배기술’에 준하여 실시하였는데, 기비와 추비에서 

속썩음 증상의 원인 중 하나인 석회를 제외하여 증상의 발현에 유리하도록 조성하였다. 시험 재배에 사용

한 품종은 40년 이상 여름 배추의 우점종인 ‘춘광’을 대조로 하여 ̀ 25년 상반기에 7점을, 하반기에 12점을 

재배하였다. 속썩음 증상의 발생 정도는 Symptom Index(SI)로 판단하였는데, 전체 개체가 모두 속썩음이 

심하게 발생하면 100, 무증상이면 0으로 계산된다. 상반기 7품종의 조사 결과 ‘춘광’과 SMT 품종의 SI가 

각각 28.3, 28.9로 다른 품종보다 낮아 속썩음 증상에 둔감한 것으로, ODA, SPC 품종이 각각 86.7, 73.3으

로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반기에 12품종의 조사 결과 대조인 ‘춘광’의 SI는 14.9로 상반기보다 속

썩음 증상의 발현이 적었다. 12품종 중 3개가 둔감한 것으로 9개가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속썩음 증

상에 둔감한 품종인 OP, KH, PC 품종의 SI는 각각 0, 2.7, 5.3이었으며, 민감한 품종인 DC의 SI는 43.7로 

조사되었다. 이번 실험 결과는 추후 시설내 반복 시험 및 노지 재배를 통하여 여름 배추의 속썩음 증상을 

예방하는 현장 재배 기술에 활용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작물시험연구사업(사업번호: PJ01741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psh@korea.kr, Tel: +82-033-33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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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Variation and Trait Relationships Underlying Phenotypic 

Diversity in Parsley (Petroselinum crispum) Germplasm

Suyun Moon1, Yoon-Jung Lee2, Seong-Hoon Kim2, Dae-Won Ki1, Bum-Soo Hahn3, 

Aejin Hwang2, Hyeonseok Oh2, and Young-Wang Na3*

1Post-doc, 2Researcher, and 3Senior Researcher, National Agrobiodiversity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4, Korea

Parsley (Petroselinum crispum), a biennial herb of the Apiaceae family, is widely cultivated for its 

aromatic foliage and primarily utilized in culinary and medicinal contexts. Despite its economic and 

functional importance, comprehensive phenotypic evaluations of large-scale parsley germplasm 

collections remain limited. This study investigated 241 parsley accessions conserved in the National 

Agrobiodiversity Center to characterize phenotypic variation and trait relationships using six qualitative 

and seven quantitative traits. Qualitative assessment revealed that most accessions exhibited non-curled 

leaves (95.85%), along with medium levels of leaf density and greenness, while accessions with high 

scent intensity were relatively rare. Quantitative traits showed substantial variation, particularly in leaf 

number and petiole length, indicating considerable diversity in plant architectu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among leaf size-related traits, most notably between leaf length and the 

distance between leaflets (r = 0.83), whereas petiole thickness exhibited weak or negative correlations 

with most traits, suggesting that petiole thickness is a relatively independent trait from othe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distinctly separated curly- and 

flat-leaf-type accessions along the first principal component. However, as classification was based solely 

on leaf morphology, root parsley type accessions could not be independently evaluated. In addition, 

accessions with very dense leaves tended to exhibit reduced leaf size traits but greater petiole thickness, 

and variation associated with leaf scent intensity was more consistently reflected in petiole-related traits 

than in leaf morphology. These findings provide a comprehensive phenotypic framework for parsley 

germplasm characterization and offer trait-based insights to support selection strategies in parsley 

breeding programs.

Key words: Parsley germplasm, phenotypic diversity, trait correlation, leaf morphology, multivariate 

analysi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26 the RDA Fellowship Program and, th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672202)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rresponding author) ywna@korea.kr, Tel: +82-063-23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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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Comparative Analysis of High-temperature Tolerance Between 

Cnidium officinale and Ligusticum chuanxiong

Hui Yeong Jeong1,2, Yong Hwan Son1, Young Hyeon Kim1, Min Ji Kwon1, 

Jun Won Kang2, and Ho Jun Son1*

1Forest Medicinal Resources Research Center, NIFoS, Yeongju 36040, Korea 
2Department of Forestry, School of Forest Sciences and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In this study, in vitro plantlets of Ligusticum chuanxiong (L. chuanxiong) and Cnidium officinale (C. 

officinale) were used to simultaneously compare growth characteristics from acclimatization to harvest 

and to evaluate heat stress tolerance under high temperature treatment. In the growth comparison, L. 

chuanxiong exhibited greater plant height, fewer leaves, and a higher number of fine roots than C. 

officinale. Under heat stress conditions, growth characteristics were assessed before treatment and after 

the recovery period. L. chuanxiong showed a lower rate of change in plant height and produced more 

newly formed roots than C. officinale, indicating enhanced tolerance to high temperature. qRT-PCR 

analysis revealed that L. chuanxiong exhibited higher expression levels of heat shock protein genes 

compared to C. officinale, with catalase showing significantly greater expression. In contrast, C. 

officinale displayed lower catalase expression than the control throughout the heat treatment period. For 

cysteine protease, expression was detected in L. chuanxiong after 3 hours of heat treatment, whereas no 

expression was observed in C. officinale during the entire treatment period.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lthough L. chuanxiong may have slightly lower yield than C. officinale, it exhibits superior 

heat tolerance. Therefore, L. chuanxiong is suggested as a suitable crop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comparative studies on growth and abiotic stress tolerance.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일반연구사업 (과제번호: FP0802-2023-01-2026)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

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shj7400@korea.kr, Tel: +82-54-63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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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Selection Strategy of Restoration Materials for Picea jezoensis 

Based on Spatial Genetic Structure

Han-Na Seo and Hyo-In Lim*

Forest Bioinfoma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uwon 16631, Korea

아고산 지대에 서식하는 가문비나무(Picea jezoensis (Siebold & Zucc.) Carrière)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

향으로 자생지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자생지 파편화로 인해 유전적 부동과 유전다양성 감소가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문비나무 개체군의 장기적 지

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다양성과 유전구조를 반영한 복원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으로 

적절한 복원재료 선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지리산 집단을 대상으로 공간적 유전

구조를 분석하였다. 지리산 집단에서 총 75개체를 채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9개의 nSSR 표지를 이용

한 유전다양성 분석 결과, 관찰된 대립유전자수(A)는 10.6개, 평균 유효대립유전자수(Ae)는 4.9개, 이형접

합도 기대치(He)는 0.688로 나타났다. 고정지수(F)는 0.090으로 나타났다. 유전적으로 유사한 개체의 중

복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리산 가문비나무 각 개체들의 유전적 변이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리산 가문비나무 집단은 약 30m 이내에 분포하는 개체 간에서 유의한 유전적 자

기상관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리산 가문비나무 복원 시, 개체 간 최소 30 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

여 종자를 채취할 경우 유전적으로 다양한 복원재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유전다양성 복원 기술 개발’ 과제

(FG0802-2023-01-2025)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iistorm@korea.kr, Tel: +82-031-29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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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전공, 대학원생, 2조교수

본 연구는 동백나무 열매와 종자의 외부형태적 특성 및 종자 생산량을 조사하여 대립·다수확 우량 개체

를 선발함으로써 유지 자원으로서의 산업적 활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7개 자생 집단에서 

각 항목별 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은 열매 길이 37.76 mm, 열매 너비 37.82 mm, 열매 무게 

27.72 g, 열매 내 종자 수 5.39개, 종자 1립당 무게 1.61 g으로 나타났으며, 개체당 종자생산량은 693.9 g, 

ha당 종자생산량은 171.2 kg으로 산출되었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모든 조사 항

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특히 순천 집단은 열매 길이 41.71 mm, 열매 무게 31.08 g, 개

체당 종자생산량 1.1 kg으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열매 특성과 생산성을 나타냈다. 반면, 종자 1립당 무게

는 고흥 집단이 1.74 g으로 가장 우수하였고, 순천 집단은 1.58 g으로 평균 수준에 그쳐 열매 특성과 종자 

특성 간에 차이를 보였다. 조사개체 중에서 종자 생산량이 가장 높은 것은 ‘순천 9’로 약 2.9 kg의 종자 생

산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ha당 종자 생산량은 34∼532 kg까지 개체 간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

며, 집단별 비교에서는 제주(207.5 kg/ha)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종합하면 동백나무의 열매와 

종자 특성은 개체 및 집단 별로 매우 큰 변이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각 자생지의 기후·지리적 환경

요인 및 유전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지원에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youngki.kim@scnu.ac.kr, Tel: +82-61-75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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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호1*, 신창환2

1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구사, 2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구원

Growth Response of Hovenia dulcis Plantation Trees to 

Weeding Timing and Weeding Frequency

Chung Ho Choi1* and Chang Hwan Shin2

1Researcher, Gyeonggido Forestry Environment Research Center, Osan 18118, Korea
2Research staff, Gyeonggido Forestry Environment Research Center, Osan 18118, Korea

헛개나무는 약용자원 및 밀원자원으로서 뛰어난 효능을 가지는 수종이다. 최근 밀원수 조림의 확대 정

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조림이 실시되고 있으나 산지에서 원활한 활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헛개나무 조림목의 안정적 활착을 위해 다양한 제초방법에 따른 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헛개나무 제초 시작시기를 5월, 6월, 7월로 설정하여 실시한 후 조사한 결과, 수고생장에서는 5월 제초처

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근원경 생장에서는 6월 제초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 활착율은 7월 제초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나 처리간 차이는 적었다. 제초횟수 처리는 6~8월 사이

에 2회, 3회, 4회로 실시 횟수를 설정하였으며, 수고, 근원경 생장 모두 2회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활착율 또한 2회 처리구가 높았으나 처리간 차이는 적었다. 이상 결과로 보아 제초는 5월부

터 실시하고, 2회정도 실시하는 것이 헛개나무의 안정적 생육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Corresponding author) seedchoi@gg.go.kr, Tel: +82-31-8008-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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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완1, 황진문1, 김성용2, 이현석2*
1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 대학원생, 2교수

Transcriptomic Analysis of Pinus densiflora Seeds under 

High-Temperature Stress

Jeong Wan Lee1, Jin Mun Hwang1, Sung Yong Kim2, and Hyunseok Lee2*

1Graduate student, 2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Gyeongg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극한 고온 조건에 노출된 소나무 종자의 전사체 분석을 통해 발아 관련 유전자 발현 양상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산불 등 극한 환경을 고려하여 종자의 노출 조건을 4℃, 24 ℃, 50 ℃, 150 ℃, 200 ℃로 설정하

였으며, 각 조건에서 1～5분간 열처리를 실시하여 전사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150 ℃ 5분 열처리한 종자

는 RNA 무결성 (RNA integrity, RIN > 7.8)을 나타내며, 대사적 정지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150 ℃ 5분 열처리한 종자에서 세포주기와 발아 관련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는 자가포식(autophagy)와 지질 대사 경로 조절 간에 상층관계를 보였다. 특히 모티프(motif) 분

석 결과, NIN-LIKE PROTEIN 7 (NLP7) 전사인자는 결합 모티프의 방향성에 따라 생장 억제 및 방어 기

전 활성화와 관련된 이중적 조절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림 재해 등 극

한 고온 조건에서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소나무의 복원 및 생태계 천이 등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교육부 및 경상북도의 재원으로 경북RISE 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

심 대학지원체계 (RISE)의 결과입니다. (2025-RISE-15-104)]

*(Corresponding author) hyunseoklee@gknu.ac.kr, Tel: +82-54-820-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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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문1, 이정완1, 김성용2, 이현석2*
1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 대학원생, 2교수

Effects of an Eco-Friendly Multifunctional Fire Retardant on Pinus 

densiflora and Salix spp. Seedlings

Jin Mun Hwang1, Jeong Wan Lee1, Sung Yong Kim2, and Hyunseok Lee2*

1Graduate student, 2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Gyeongg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최근 국내 산불은 대형화·장기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산림 인접 지역, 조림지 등은 초기 산불 확산에 매

우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산불 지연제(retardant)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

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 산불 지연제가 소나무 및 버드나무류 묘목에 살포될 경우, 묘

목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평가를 위해 대조구와 지연제 혼합비 9:1, 7:3, 5:5 총 

4처리구를 설정하고, 실험 기간 동안 매일 2L씩 1회 관수하였다. 육안 평가 결과, 소나무 묘목은 처리 후 5

일차와 10일차에 잎 손상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손상률은 매우 낮았으며 묘고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버드나무류는 처리 후 5일차부터 지연제를 처리한 모든 처리구에서 잎 손상(손상 등

급: 3, 5, 7, 9)이 관찰되었으며, 대조구는 1일차와 유사한 수준(16.7%)을 유지하였다. 또한 지연제 처리구는 

대조구 대비 묘고 성장이 저조하였다. 영상 분석 결과, 소나무의 식생지수(NDVI, GNDVI, NDRE)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버드나무류는 일부 잎이 고사·탈락하였음에도 NDVI와 GNDVI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NDVI와 GNDVI가 식물 전체 활력의 절대량이 아닌, 고사하지 않은 잎과 줄기의 분광 반사 

특성을 기반으로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친환경 산불 지연제가 소나무 및 버드나무류 

묘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산불 관리 및 묘목 생육 관리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NRF-2018R1A6A1A0302486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hyunseoklee@gknu.ac.kr, Tel: +82-54-820-6934



2026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
81

G-P-11

�`âX� ¸i� ßQ!ËB� Ñ�L,� �� ßQ^k� ]^

김수정, 김정주, 김수정, 박근춘, 구자환*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 중북부작물연구센터

Breeding and Nutritional Assessment of Climate-Resilient 

Winter Forage Small Grains

Su Jeong Kim, Jeong Ju Kim, Sujung Kim, Keunchun Park, Ja Hwan Ku*

Department of Crop Sciences, National Institute of Crop and Food Science, RDA

최근 이상기상의 우크라이나,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으로 기인한 국제 곡물 가격 폭등으

로 인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양질의 국산 조사료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국내 조사료

의 52%(약 264만 톤)가 볏짚 등 품질이 낮은 자원이며, 호밀과 귀리 종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겨울철 유휴 농지(답리작)를 활용해 양질의 조사료 다수확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수입 조

사료를 고품질 국내산으로 대체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4대 사료맥류(트리티케일, 귀리, 청보리, 

호밀)의 광지역 적응성과 사료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트리티케일(Triticale)은 밀과 호밀의 합성

종으로서 자식성이며, 조생·내한성(-10℃) 우량계통을 육성하였고, 귀리(Oat)는 재배 한계선 확대(충청권 

–6℃) 및 하계 파종에 적합하고 내도복성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였다. 청보리(Whole Crop Barley)는 가

축의 섭취 기피 원인인 거친 까락을 매끈망, 삼차망으로 개선한 계통을 선발하였다. 호밀(Rye)은 잎과 종

실이 크면서 내도복성 및 사료가치 향상을 이루었다. 선발된 우량계통의 조사료 가치 평가를 위해 조단백

질(CP), 중성/산성세제불용성섬유(NDF/ADF), 총가소화영양소(TDN)를 분석한 결과, 트리티케일은 출수

기 때 CP가 최고 15.5%를 기록했으며, 한우 기호성이 우수하고, 지방색 개선을 통해 육질 등급 향상에 기

여하였다. 귀리는 춘파 재배 시 CP가 최고 9.9%였고, 사일리지 1∼2등급을 나타냈으며, 수입 건초 대비 

73%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 청보리는 TDN 64.3∼73.0% 범위에서 사일리지 2등급을 기록하였고, 

조기 수확이 가능해 벼 이모작 적합성이 높았다. 호밀은 11.5∼14.8%의 높은 CP 함량을 유지하며 2등급 

사일리지 품질을 나타냈고, 출수 및 초기 생육이 빨랐다. 본 연구를 통해 선발된 기후변화 대응 사료맥류 

우량계통은 뛰어난 지역 적응성과 높은 사료가치를 보유하였다. 최종 선발 계통은 신품종 심의 및 품종보

호 출원을 거쳐,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채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한국

농업기술진흥원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연간 10,000톤의 종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양질 조사료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사료비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 가능한 축산·농업 경영 기반 구

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26년 농촌진흥청 연구사업(No. RS-2025-02273030)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jhku@korea.kr, Tel: +82-31-69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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